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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s about migrant missions in the c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d churches to be involved in migrant missions. This paper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I have introduced the area of Daegu. Then, I have discussed history and culture of 
Daegu, and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and its social movements. The spirit of Daegu has been 
particularly perceived as the spirit of Gaya, Buddhism' s spiritual idea, and Confucian spirit. With 
this background, Daegu have modernized with Christianity. Although the spirit of Christianity 
has been rooted in Daegu with its spirit and missionary' s passions, long-established traditional 
religions along with the mix of religions bring certain danger.   
Second, I have discussed various immigrants in Daegu, including migrant workers, 
interracial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defecto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churches and general assembly in Daegu include interacting with 
these migrants regarded as strangers. 
I have presented the need for church to prevent the conflict between migrants and local 
residents, and moreover, to build a social community that can live together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ird, I have dealt with missionary matters. I have emphasized that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mission. Moreover, in order for mission to be accomplished, the church should be 
united. In addition, I have pointed out that the Bible is the story of God 's mission. Sp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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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love to the neighbor is mission, and this mission includes those who are weak as the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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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이주민 선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대구 지역에 관한 소개를 하였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 개신교 선교의 역사와 
사회 운동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특히 대구의 정신을 가야의 장자 정신, 불교의   호국사상, 
유교의 선비 정신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을 하여 대구의 근대화는 기독교와 함께 
진행되었다. 대구의 기질과 선교사의 열정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대구는 기독교 
정신이 자리하였지만 반면에 오랜 전통 종교와 더불어 종교 혼합의 위험도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다. 
둘째, 대구 지역 이주민에 대하여 다루었다.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탈북자, 유학생 등 이동하는 사람이라는 범주에 모든 이주민들을 포함 
하였으며 이러한 낯선 자들에 대한 대구 지역 교회와 총회의 상황을기술하였다. 
이주민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셋째, 선교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으며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연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이며 그 대상이 약한 자인 이주민이 되어야함을 
역설했다. 








먼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풀러신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학기 첫 과목부터 성경의 선교적 읽기에 눈 뜨게 해주신 안건상 교수님과 조엘 
그린 박사님, 이 시대에 복음주의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뉴비긴 강의를 해주신 셍크 
박사님과 정용갑 교수님, 한국 교회의 일치를 일깨우는 박기호 교수님의 강의, 그리고 
풀러의 DNA를 소개해 주신 임윤택 교수님, 다문화 이해에 깊이를 더하게 하신 김철수 
교수님의 강의 등 박사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저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물질과 기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대구 
성서소망교회는 긴시간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저를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 입니다. 
정용갑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나오지 못하였을 것 입니다. 약함의 
선교라는 제목이 저를 이 논문으로 이끌었고 가장 낮은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저의 생각은 변화를 겪었고 학문하는 
것이 신앙과 배치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공헌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처음의 목표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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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본 연구의 주제는 ‘이주민’ 선교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글로벌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국경의 구별 없이 전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살아간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2억 58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3.4 퍼센트에 달하는 수치이다(중앙일보 2017).  
최근에 일어난 시리아 내전이나 미얀마 사태 등에서 보듯이 전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주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많은 ‘이주민’ 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은 그 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천만 명이 인근 국가로 떠났으며, 
난민의 수는 500만이 넘었으며 난민촌의 수요가 넘쳐나자 유럽 지역으로 수 백만의 난민이 
유입되어 국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경향신문 2015a).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염려처럼 오늘날의 난민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수천만의 이민자를 사용하여 오셨다. 그는 
우리의 시대에도 또한 다시 그렇게 하고 계신다”(Johnstone, Merrill 2016:47),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사람들의 이주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부분으로 봐야한다”(2016:8) 는 말에서 보듯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한다면 오늘날의 상황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선교의 모색은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배경 (Background) 
본 연구자는 대구에서 2002년 성서소망교회를 개척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전투 경찰대원을 선교하는 한무리 선교회를 담당하여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몽골 선교회를 조직하여 몽골에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현지교회와 교류하며 아울러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는 몽골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 등으로 선교와 관련한 사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성서 지역은 산업 공단이 들어선 곳으로 동남아 
지역 거의 모든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를 주말마다 접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대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국제이주여성, 탈북민 등 이 지역 이주민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대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여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점이나 외부와의 접촉에 둔감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 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하여 
탈북자 그리고 타지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주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나 선교적 
측면에서 연구가 극히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대구 지역 
‘ 이주민’ 에 대한 선교의 현황과 방향 모색을 시도하는 논문이 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 (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학문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고, 대구지역 
‘이주민’에 대한 정보와 현황 그리고 선교 방향을 제시하여 교회로 하여금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대구 지역 교회가 ‘이주민’에 대한 선교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표(Goal)  
본 연구의 목표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의 이주민 선교 현황과 지역 노회의 현황 그리고 대구 지역 선교 단체와 개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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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사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주민에 관한 정책 등을 함께 
살펴보며 앞으로 이주민 선교에 필요한 신학적, 교회적, 사회적 준거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글로컬(Glocal) 시대의 ‘이주민’에 대한 선교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적으로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경제 교류가 더욱 가속화 되고 문화 정치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각 국가간 차이가 줄어들고 단일화 보편화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인구의 이동이나 이주가 국가간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시에 지역(local)이 경제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므로 이러한 국제적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적인 
시대를 글로벌과 로컬을 합쳐서 글로컬(Glocal)이라 일컫는다(임동욱 2009:99). 그러므로 
이러한 글로컬 시대에 이주민과 지역 주민과의 관계 정립 및 선교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현황과 방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로의 이행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핵심연구주제(Central Research Issue)  
이 논문의 핵심 연구 주제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이다. 이 논문에서 
‘이주민’이란 용어는 국제 결혼 이민자, 난민,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이동하는 
사람들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외부 유입자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이 연구의 논지는 ‘이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이주민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여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며, 대구지역 교회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이주민’선교의 핵심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데 있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구 지역내에서의 이주민들은 누구인가? 
2.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이주민들을 위해 선교해야 하는가? 
3. 대구 지역 내 이주민들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Research Methodology)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문헌 연구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헌들을 연구하되, 한영출판물들 모두 가능한 한 참조하지만 양적 한계가 있을 것이며 본 
논문 연구 중에 출판된 양질의 최신 자료들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 발행된 각종 자료와 대구 지역 통합 교단 
3개 노회의 여러가지 자료들, 그리고 대구 지역 개 교회와 사회선교 협의회 및 선교 단체의 
자료들를 사용하고, 아울러 대구 지역 학계와 사회에서 연구되고 있는 여러 이주민 정책에 
대한 최근의 자료들도 사용하고자 한다.   
용어 정의 및 연구의 제한(Delimitations)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연구의 제한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이주민’이란 용어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 이민자, 다문화 




둘째, 이주민 선교 연구의 범위는 대한민국 대구지역이며 그 연구 자료의 범위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를 중심으로 한다.  
셋째, 제5장에서 다루어지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서는 현대 
시리아 사태에서 발생한 난민을 동시대적이고(contemporary), 국제적인(international) 예 
로서 집중 조명하는 것으로 하여 지극히 제한적인 사례들만 언급하기로 한다.    
요약(Summary)  
이 논문은 이주민에 대한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로컬 미니스트리(glocal 
ministry)를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선교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됨을 알게하고 그러므로 선교가 단순히 주는 자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선교를 
통하여 자신이 변화됨을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논증하여 선교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며,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이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얼마나 많은 신학적 부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끝으로 매우 중요하게 강조 할 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선교의 개념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서 선교의 의도적 차원(missionary intention) 을 실재적으로 강화 
하고, 선교지를 재평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주민 선교를 위한 신학화를 통하여 개교회나, 개교회들의 연합, 교단, 혹은 한국교회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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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
이 장에서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기로 한다. 우선 대구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주민’ 에 대한 좀 더 깊은 용어의 정의를 내린 후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노회 그리고 대구 지역 교회의 ‘이주민’에 대한 선교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대구 지역의 현황 
먼저 대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개신교 선교의 역사,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 운동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구 지역의 역사  
해방 이후 한국의 3대 도시로서 자리한 대구는 1995년 대구광역시로 승격하여 
6개의 광역시 중 하나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를 소개하는 시청의 홈페이지에서는 
대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고장 대구는 금호강과 신천으로 둘러싸인 기름진 들판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살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어 이 고장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동안 대구지역 선사 시대 중 공백기로 여겨졌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채워주는 고고학적 성과가 월성동, 서변동 유적 등에서 하나 
둘 확인되면서 대구에는 구석기시대인 대략2만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대구광역시 2017).  
기원전 1세기 무렵 대구에는 달성토성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삼국사기에는 신라 첨해이사금 15년(261)에 달벌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에 속한 큰 읍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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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신문왕 9년(689)에 신라의 도읍을 경주에서 달구벌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을 만큼 대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또한 신라의 
오악(五岳) 가운데 팔공산을 중악(中岳)으로 숭배했던 점 등으로 보아도 그 당시 대구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 행정체계인 군현체제 아래서 대구는 위화군과 
달구화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경덕왕 16년(757)에는 위화현이 수성군으로, 달구화현이 
대구현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구(大丘)'라는 지명이 기록에 나타나게 
되었다(대구광역시 2017).  
후삼국 시대 이 지역은 특히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향해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후 
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이 전투를 벌이는 유명한 격전장이 되었는데 그 곳이 바로 
달구벌이었다.  
후삼국시대에는 왕건과 견훤이 수도 경주를 차지하기 위해 팔공산에서 
접전을 벌인 「공산전투」가 일어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가 
신라 말까지도 왕경인 경주와 지방을 연결하는 군사 ·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2017). 
고려의 왕건이 신라를 지원하러 왔다가 후 백제의 견훤과 벌인 동수대전은 이 
지역에 수많은 전설과 지명 이름을 남겨 놓았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포위된 왕건을 
구출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대신 죽음으로 왕을 살린 신숭겸 장군을 비롯하여 여덞명의 
공신이 선정되어 붙여진 이름인 팔공산이 있다(오세원 2008:8). 
고려 초기의 대구지역은 수성군, 대구현, 해안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후 인종 
21년(1143) 대구현에 현령관이 파견되면서 점차 그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무신정권기에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을 때 대구가 그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고, 몽고 침입기에는 
부인사에 소장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소실되었으며 전란을 피하여 팔공산 공산성에서는 
항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 대구는 농업의 중심지로서 1419년 세종1년에 대구군으로 승격되었으며 
1448년 세종30년에는 복지제도인 사창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어 시범 운영되었다. 
세조 12년에는 도호부가 설치되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대구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나서 
구국에 앞장서는 역사를 보여준다. 선조 34년 1601년에는 경상동 감영이 자리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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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실 상부한 영남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효종 9년 1658년에는 약재 시장이 형성되면서 
약령시의 효시가 되었다. 
근대 시대인 1895년 이후에는 도호부에서 전국이 13도로 개편하면서 대구군으로 
다시 개칭 되었고 을사 늑약 후에는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대구에 산하 기관인 
대구이사청을 설치하여 국권 침탈을 가속화 하였다.  그 이후 대구부로 개칭하여 1945년 
까지 이르렀다. 일제 침략의 위기에서 대구에서의 활동은 1907년 국채 보상운동이 일어나 
금주와 금연 운동을 전개했으며 국권을 잃은 후에는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국권 회복과 자주 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항일 투쟁의 고장이 되었다.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는 1949년 대구시로 개칭되었으며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대구는 피난민의 피난처가 되었고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 
보루가 되었다.  1981년에는 달성군, 칠곡군, 경산군의 일부를 편입하여 대구직할시로 
승격하였으며, 1995년에는 달성군 전체를 편입하여 대구광역시가 되어 전국의 6개 광역시 
중 하나로 영남권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대구광역시 2017).  
대구 지역의 문화  
대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종교와 역사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 지역은 가야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므로 우선 가야의 역사에서 그 뿌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가야의 역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다루지 않았음으로 “잊혀진 나라”로 
불렸지만 그나마 <삼국 유사>에서 일부 다루었으므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가야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삼국유사>의 기록 덕분이다(도재기 
2016:293). 
하지만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500여 년을 존속했던 나라였으며,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적 중심지였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연맹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그 지경은 신라와 백제 사이의 남부 지방이었다. 197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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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기 혹은 5세기 말 - 6세기 초의 가야 
(위키백과: 가야, 2017. 9.27.)  
금관 가야의 건국신화는 수로왕의 왕비로 인도의 공주가 찾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 왕비가 기독교인이었으며 이것이 가락국에서 가야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기독교가 전래된 내력이라는 주장은 많은 증거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신비의 역사로 남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지역의 뿌리는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겠다(기독신문 2005).1 
그리고 전기 가야연맹이 몰락하면서 금관가야를 비롯한 남부 지방의 유민들이 
내륙의 대가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대가야는 장자정신을 내세우게 되는데, 대가야 건국 
설화에서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대가야의 시조이며 둘째가 
수로왕이라고 하여 대가야가 전기 가야연맹을 계승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가야가 이주민들을 포용하여 받아들이는 과정과 또한 유입되는 
                                                     
1 “아, 가야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나?”(기독교타임즈 2006), 그러나 아직 학계의 고증까지는 




이주민들이 철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과 토기를 굽어내는 기술이 있어서 선진 가야의 
문화가 대거 유입되어 이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 했다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다(김태식 
2002:31). 
가야가 신라에 병합된 이후에는 가야와 신라의 문화가 융합하여 이 지역의 정서를 
형성하게 된다. 즉 통일 신라시대 이후에는 불교의 철학을 상징하는 불국사가 건설되어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게 되지만, 이렇게 가야의 정신은 순장 제도에서 보듯이 현세의 삶이 
내세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종교관, 철기와 토기기술과 문화의 우수성,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포용성, 그리고 장자 정신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불교 국가인 고려 시대에는 몽고에 의한 외세의 침입이 처음으로 이 지역까지 
미치게 되는데 충주 지방을 중심한 중원부에 진출해서 철기의 생산지로 만들었던 가야 
출신의 민관군과 노비, 민중들이 합세하여 몽골 기병들을 패퇴시켰으며, 호국의 정신이 
발호되고 호국 불교로서 불교의 도움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팔만 대장경 작업을 하여 
가야산 합천 해인사에 두었다(크리스찬투데이 2017).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고장인 예천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에 서원이 세워져서 
선비를 길러내는 교육의 고장이 되었다. 예천은 퇴계 이황의 고향이며 도산 서원은 선비 
정신을 구현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선비는 어느 시대에서나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 질서를 제시하는 
지성인이요, 앞장 서서 그 시대이념의 가치 질서를 실천하는 수호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 시대의 신라에서는 ‘화랑’이 충효(忠孝)와 의용(義 
勇)을 그 시대이념으로 표방하고 실천하는 선비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조선사회에서는 유교이념에 기초한 ‘선비’가 등장하여 인륜에 근거하는 
‘강상’(綱常)의 규범을 제시하고’의리’(義理)의 실현에 헌신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근세의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독립투사’들이 이 시대정신의 중추를 이루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민주화와 
민권 향상을 위해 투쟁하던 인물들이 오늘의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는 
선비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겠다(금장태 2000:59). 
이처럼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이요, 책임 정신이며 지조 정신이다. 그리하여 사회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2000:16). 그러므로 영남 지역은 선비의 
정신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곳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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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경북지역은 대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경상북도의 여러 군이 연결 
되어 있으므로 대구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용광로라 할 
수 있다. 낙동강 가의 풍부한 농산물과 태백산, 가야산, 지리산 등의 산지 생산물이 흘러 
들어오고 도시의 산업이 서로 교류하면서 대구와 경상북도는 상생하는 구조 속에서 
안정된 지역 문화를 이루어 왔다. 
이제 종교와 역사를 통해 본 대구 지역의 문화를 정리해 보면 가야의 문화에서 
나오는 장자 정신은 책임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토대가 되고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갖게한다. 
그리고 불교는 호국 정신과 연결되어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마다 분연히 일으서게 만드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있고 유교는 충효를 근본으로 사람됨에 있어서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구 지역의 정신 문화를 장자 정신, 호국 정신 그리고 선비정신이라 할 
수 있다.  
 
<지도 2> 




대구 지역 개신교 선교의 역사  
이제 대구 지역의 개신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의 개신교 전파는 부 
산에서 전해져 올라 온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와 호주 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내한해 있었다. 그 중 미국의 북 장로교 선교사들의 
내륙 선교 여행을 통하여 대구에 첫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박정규 1994:23).  
베어드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부산지부에서 사역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부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내륙지방의 복음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연중 7개월을 순회전도사역으로 보낼 
정도였는데, 특별히 1893년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전도여행은 
대구의 기독교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답사여행으로 
인해 대구에 처음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부산 동래를 
출발하여 경상도 북쪽지역을 순회하던 베어드가 대구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1893년 4월 22일 오후 1시경이었다. 지금의 약령시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저녁시간까지 몰려오는 그들에게 전도책자를 나누어 주면서 베어드는 이 
땅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았고 대구야 말로 내륙지방 선교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확신하였다(박창식 2011a).  
부산으로 돌아간 베어드는 선교 본부에 대구 지부 설립을 요청하고 1895년 12월 
대구에 도착하여 부지를 물색하였다. 조정의 외국인 거주 금지법으로 난항을 겪게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청의 허가를 얻어 1896년 1월에 땅을 매입하여 9월에 전 가족이 이주 
하였다. 그러나 그 해 말에 베어드는 서울로 파송을 받아 떠나고 1895년 부산에 내한 해 
있던 그의 처남 아담스 선교사가 그의 후임으로 1897년 11월에 대구에 왔다(박정규 1994: 
63).  
그 후 대구와 경북 지방의 선교는 세 사람의 선교사에 의해 전파되어 갔다. 그들이 
바로 안의와(Adams), 부해리(Bruen), 방위염(Barret) 이었다. 이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3개의 
방면을 나누어서 경북 전역을 선교하였다.  
아담스, 존슨 그리고 브루엔!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이 땅은 드디어 
생명의 젖을 먹을 수 있었고, 거룩한 비전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병든 
육신에 진정한 치유를 받게 되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자 
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preaching), 가르치 셨으며(teaching), 또한 
치유하셨다(healing). 위대한 주님의 생명사역이 이들의 손을 통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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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아담스- 대구 선교의 아버지! 존슨- 대구의료선교의 
아버지! 브루엔- 경북 선교의 아버지! (박창식 2011b). 
대구에서 최초로 드려진 예배는 1897년 11월 1일 안의와 선교사 가족이 도착한 
당일 선교 기지 사랑방에서 모인 예배로 기록된다. 한국인은 어학 선생 겸 조사로 일하던 
김재수 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 병원 일을 돕던 서자명이 세례를 받았고 선교 기지를 판 땅 
주인 정완식과 김덕경이 출석함으로 명실 상부한 교회가 세워졌다(박정규 1994:61). 
그들은 대구 최초의 교회를 세운 이후 각 지방 마다 교회를 세워서 현재에 이르러 일백년이 
넘는 교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들은 또한 병원을 건립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개화기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고 
대구 경북 지방은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의사였던 장인차 
(Johnson)는 교회 건물안에서 미국 약방을 열어 제중원을 시작하였으며 동산 병원의 
모체가 된다. 나환자 진료를 위해서 병원 근처의 작은 초가집을 구하여 시작한 것이 오늘날 
대구 애락병원의 시작이다.  
존슨 선교사는 교회 구내에 제중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동산병원의 
전신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환자가 거의 없었다. 서양의술에 익숙치 않은 
시절이었으니 아무리 무료로 치료해 준다해도 걸인이나 행려자 외에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고질적 위장병에 걸린 
환자가 찾아 왔는데 그는 민간요법을 사용하다가 대나무꼬챙이가 목구멍 
에 박힌 상태였다. 백방으로 손을 쓰다가 결국 제중원을 찾아갔다가 간단 
히 치료를 받았다(푸른숲메거진 2014). 
한편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남자 학교는 안의와 선교사가 맡고 
여자 학교는 부해리 선교사의 부인인 부마태 여사가 맡기로 하여 각각 설립된 것이 바로 
계성학교와 신명 여학교이다. 해방 후에는 대학교육에 발맞추어 계명대학교를 선교사들이 
설립하였다(박정규 1994:25).  
이와 같이 대구 지역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비로소 근대화가 진행되었으며 
경상도 전역에 세워진 교회는 새로운 가치관과 내세관을 제공하였다. 선교의 열매인 교인 
수와 교회 수에 있어서도 선교사들의 희생과 개척 정신과 더불어 경상도 기질이 장점으로 
발휘되었음도 언급할 만하다(박정규 1994:29). 가야 문화에서 불교 문화, 그리고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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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거쳐 오면서 형성된 이 지역의 토착 종교에 기독교가 더하여져서 종교의 혼합이 
가중되는 위험도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대구 지역의 사회운동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회 운동은 장자 정신, 호국 정신, 충효 정신임을 알 수 있는데 
금관 가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유입된 이주민들을 대가야 받아들여 그들의 높은 기술을 
펼치게 함으로서 국력을 신장시킨 것은 장자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최초의 외적이 칩입한 몽고군에 대항하여 상주대첩이 백화산에서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왜군이 칩입하였을 때는 유명한 의병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을 볼 때 호국 정신의 발호라 말 할 수 있으며, 대구의 가산 산성은 병자 호란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축성된 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충효의 정신으로 
백성을 지킨 것을 알 수 있다(위키백과 2017a). 
그리고 한국 역사의 근대화 시기에 영남 지역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운동은 이 
지역의 정신을 잘 보여 준다. 나라가 기울어가던 1907년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금주, 
금연, 절미 운동을 전개하여 책임있는 장자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였고(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 1995a), 일제가 침략하여 국권을 빼앗긴 후에는 1015년 조선국권회복단 
중앙총부라는 비밀결사를 결성하여 독립 운동에 앞장서는 호국의 정신을 이어갔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b). 
1945년 광복 이후 대구에는 해외 귀환 동포의 정착과 월남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가 이루어져 대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6.25 동란시에는 
최후의 보루로서 낙동강 방어선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남을 도시가 되었다. 
전쟁 중에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거점이 되어서 민족의 애환을 그리는 창작활동을 
전개하여 현대 문화 예술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유당 시절 1960년에 일어난 
2.28 학생의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살아있는 대구의 야성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근대화 시기의 대구는 선비정신의 의리와 장자 정신에서 나오는 책임의식과 충효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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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을 베푸는 넓은 아량으로 말미암아 외지인들에게는 인정이 넘치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의 대구의 모습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한국의 3대 도시라는 
명성은 사라졌으며 시장 경제의 악화로 국가 균형 발전의 통계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있게 
되었다(매일신문 2012).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구 지역으로 집중되던 경상도의 주변 
지역이 교통의 발달로 인근 주요 도시로 대거 이동하였는데 특히 대학 진학이 대구로 
집중되던 상황에서 서울 부산 충주 등으로의 이동은 대구의 인구 유입을 정체 시켰고,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나 관광 산업이 개발되지 않는 대구에서 경제 사정이 나아질 
기반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근의 논의는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저력은 
여전하며 성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와 토론이 활발하다 (대구신 
문 2017). 
이러한 때에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상황을 살펴보면 1987년부터 조성된 
산업공단이 들어서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국 단위에서 순환되고 있고, 또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유입된 국제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탈북민들로서 대구에 배정된 
정착민들이 대구 지역의 주요 ‘이주민’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유학생들의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들에 대한 대구 주민의 정서는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며 그리 긍정적이라 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장자 정신과 충효 정신을 발휘 할 때에 그 역동성이 나타나는 
장점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반대의 경향을 나타낼 때는 과묵함이 불친절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폐쇄성으로 나타나는 단점이 된다.  현대 사회에 이 지역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이주민’에 대한 대구 지역의 주민 정서를 모범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 일 
것이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  
이 단락에서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범위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와 노회 
그리고 대구 지역 교회와 사회의  ‘이주민’ 선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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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에 대한 범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한 범위를 정의 하고자 한다. ‘이주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다른 나라에 옮겨 가 사는 사람’(운평어문연구소 1991:2663)을 뜻 
하지만 여기서는 더 넓은 의미로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 외부 유입자를 포함한다. .  
이들을 분류해 보면 거주민 입장에서 볼 때 외부 유입자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행객에 해당하는 외부 유입자들이다. 그들은 그 곳에 정착하려는 이들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지역에 잠시 머무는 자들인 것이다.  이들은 나그네, 여행자 또는 
손님이라 부를 수 있다. 둘째, 이주자에 해당하는 외부 유입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곳에 
정착을 목적으로 찾아온 자 들이다. 이들은 타지에서 온 자들, 외국인들을 말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이방인이라 부를 수 있겠다. 세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으로 유입된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용어가 난민이 될 것이다. 탈북자들, 망명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에서는 그간 외국인근로자, 국제이주 여성, 탈북민 
등의 용어로 선교 사역을 해 오다가 최근 ‘이주민 선교’라는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지방에 들어온 외부 유입자 전체를 표현하기 보다는 ‘국경을 
넘어 온 자’ 라는 의미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선교의 범위를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탈북민, 난민 그리고 
유학생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총회의 현황  
이 단락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 자료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선교 
현황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총회의 약사를 살펴보고 시대마다 지나왔던 총회의 
사역을 정리하고 현재의 ‘이주민’ 선교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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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약사  
우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약사를 살펴 봄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장로교의 발전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1885년 4월5일 부활주일에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Underwood)를 시작으로 한국 
장로교는 출발하였다. 그 후 미국의 남 장로교, 북 장로교, 호주 장로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가 연합된 선교사들의 연합공의회가 1893년 발족되었고, 1901년 한국 대표가 
참여함으로서 한국 장로교회의 유일한 치리 기관이 되었는데, 1907년 드디어 독노회가 
조직되었다(김인수 1994:124). 
“선교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에 따라 새로 설립된 노회는 
전도부를 설립하고 앞으로 전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그 첫 사업으로 
7인 목사 중 한 분인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에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였다. 
2년 후에는 최관 목사를 블라디보스톡에, 그리고 한석진 목사를 일본 
동경에 보내 유학생들을 전도케 하였으며, 평양 여전도회에서는 이관선을 
제주도에 파송하여 5년간 전도하게 하였다(김인수 1994:191). 
독노회를 기념하여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국 장로교는 총회를 기념하여 
산동성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서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하였다. 
역사적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회 창립총회가 7개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원 목사96명(선교사 44명 한국인 목사52명)과 장로 125명 도합 221명이 
1912년 9월 평양에 있는 장로회신학교 강당에서 제5회 독노회장 이눌서 
회장의 사회로 개회예배를 드렸으며 초대 총회장에 원두우 선교사를 
선출하였다. 역시 총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중국 산동성으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파송키로 
결의하였다(총회 홈페이지 2017). 
김인수는 총회 창립을 기념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이민족을 향한 첫 
해외선교였으며 산동성을 택한 것은 산동성이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며 미국 선교부가 
유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곳인데 우리 총회는 스스로 어려운 곳을 찾아서 정한 것이라고 
하여 선교를 향한 한국 교회의 열정을 잘 소개하고 있다(김인수 1994:193).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 국권을 잃은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는 독립 운동을 
벌이게 되고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총회는 전도를 위한 여러 
연합회를 조직하는 일과 특히 1928년 제17회 총회에서 농촌부를 설립하여 사회 선교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총회회의록 19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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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결국 경찰의 감시속에 진행된 1938년 9월 
제 27회 총회서 신사참배 하기로 결의하고, 1945년 7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됨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문을 닫았다(총회홈페이지 2017).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38도선의 분할로 
말미암아 북한 지역은 북한5도 연합회를 임시로 조직하였고, 남한도 장로회 총회 남 
부대회로 모여 통합을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남북의 단절이 굳어지면서 1946년 6월 
남한지역은 제1회 남부대회로 모여 제 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였다. 이듬해 
1947년4월 제2회 남부 총회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재건하여 제 33회 총회로 
계승하였고 194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총회홈페이지 2017). 
이후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교회가 환란을 맞았으며 장로교도 세 
교단으로 분리되었다. 전 후 복구와 경제 건설의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자 
총회는 산업 전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총회회의록 1959:114) 이듬해 산업전도국을 
설치하였다. 1961년 제46회 총회에서는 사회부를 신설하였고, 전도부 보고서에는 해외 
동포와 외국인에게 전도할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총회회의록 1961:303). 국가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 되자 1971년 산업 전도국을 도시산업선교회로 개편하여 노동자들의 선교와 
인권을 돌봄으로서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민첩하게 대처하는 총회의 활동을 볼 수 
있다(총회회의록 1971:115).  
본격적인 총회의 사회 선교는 1978년 제63회 총회에서 사회부가  ‘총회 사회부 
규칙에 사회 선교를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 청원키로 하다’ 는 결의 사항과 함께 
기독교 사회 문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시작된다(총회회의록 1978:114). 그 이전의 사회부 
주요 업무는 구제 사업과 목회자 은급에 관한 것이었다.  제63회 총회에서 사회봉사주일을 
제정한 이래 ‘교회와 사회’잡지의 창간, ‘사회 선교지침’ 발간, 사랑의 현장 갖기 운동, 




2003년 총회는 기구 개혁을 통하여 전도부는 ‘국내선교부’로 그리고 사회부는 
‘사회봉사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총회회의록 2003:25),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 선교 
분야는 국내선교부가,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봉사부가 주관하도록 함으로서 이주민 선교의 
업무는 국내선교부로 이관되었다(총회회의록 2005:249).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본 연구자의 분석은 선교의 개념이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영혼구원 차원의 개인전도를 선교부에, 사회전도를 사회봉사부에 나누어 
놓은 결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역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합적인 선교 개념에서 볼 때 더구나 사회적 선교가 직결되는 
이주민 선교 등에서 마치 영혼구원이라는 신앙적 요소를 빼버리는 선교를 하는 듯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정말 사회봉사부는 말 그대로 봉사단체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장애인 선교등 사회 봉사부 산하의 활동이 비록 복지적인 
측면에 기울어진 점이 있지만 복음선교를 목표로 하는 활동인데, 특히 이주민을 선교하는 
기관이 사회봉사부에 소속하느냐 아니면 국내선교부에 소속하는냐에 따라서 선교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은 통합적인 선교를 실시하는데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선교를 위한 기구 연합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총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  
1970년대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총회 사회부 
산하 도시 산업 선교회는 80년대를 맞으면서 보다 포괄적인 사회 선교를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선교협의회’를 조직한다. 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가장 큰 업무가 바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활동들이었다. 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총회의 사회선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권별 사회선교를 네트워킹한 조직으로, 노회의 사회부만으로는 당시 
증대되는 사회선교에 대한 지역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이었다(총회장 목회서신 2017:51). 
이러한 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80년대 총회의 사회선교 및 봉사 사역을 활성화 하 
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85년 제70회 총회는 ‘노동 상담소’ 설치를 결의하고(총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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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208) 산하 6개 지역 사회선교협의회가 활동을 전개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해 들어왔고 이들을 위한 노동 상담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다. 
‘조선족 근로자 선교’를 시작으로 ‘외국인노동자 선교’로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선교’로 
명칭이 확대 변경되어 오다가 2000년 제85회 총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일’을 
제정하면서 현재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총회회의록 2000:66).  
우선 외국인 근로자 선교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산업 선교를 통하여 
이미 노동자의 인권과 선교를 진행하고 있던 총회는 지역 사회선교협의회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을 시작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자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어 1995년 
12월 ‘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를 창립했다(황홍렬 2009:87).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 정 
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 하였다.  
외국인노동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2011). 
2015년 말 현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 
보에 따르면 186만 81명으로 집계됐다(박성호 2016). 위의 도표를 보면 외국인 체류자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박성호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한국의 
다문화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다”(2016)고 말하면서 유엔(UN)의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수준의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2020～2050년 사이에 인구의 약 14 
퍼센트(643만 명)를 수입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이민 등을 
통해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한국은 서구와 같은 다문화 사회로 






체류 외국인 현황 
(법무부, 이민정보과, 2017년 갱신) 
 
 2012 2013 2014 2015 2016 
체류외국인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장기체류        1,120,599       1,219,192      1,377,945      1,467,873       1,530,539 
-단기체류          324,504          356,842          419,673          431,646          518,902 
불법체류자    177,854    183,106           208,778    214,168    208,971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거 유입으로 말미암아 지역 현장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서 사역하게 되었고 특히 대구 지역 사회선교협의회에서는 1995년도부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여 그들의 산재 보험, 임금 체불, 의료 혜택, 출국 등을 도왔으며 
쉼터를 개설하여 자국민들의 친교의 자리를 만들어 주며, 이주 노동자 문화 센터를 운영하 
여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도모했다. 이러한 사역은 총회에 보고됨과 동시에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도록 확대하는 지침을 내렸다. 현재 총회는 국내선교부 산하에 외국인 근로자 
선교후원회를 두고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한국기독공보 2005). 
한편 국제 이주 여성의 한국 유입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그들은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ㆍ필리핀 ㆍ베트남 
ㆍ태국ㆍ몽골ㆍ러시아 등의 순이다. 그들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적지 않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의 주요 수혜 대상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외국인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와 생산기능직 종사자로 직종이 양분되고, 
출신국도 선진국과 저개발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로 왔다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늘고 
있다(설동훈 2009:13). 
결혼 이민자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는 이들은 2016년 현재 1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그들의 가정을 일컫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20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국제 이주 여성의 문제는 초기에는 거의 방치된 채로 각 가정의 문제로만 취급되었 
으나 남편의 구타를 피해 가출하는 여성이 속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그들을 위한 상담을 위해 정부에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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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경위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2004년 말부터 전라북도 장수군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온 ‘장수민들레 문화 
교육아카데미’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을 운영하면서 결혼 이주 여성을 돕던 사회단체 
가 지역의 사회복지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게 되었다. 남편 폭력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 여 
성의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였으나 언어 소통의 문제 등 준비가 
안 된 복지사는 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장수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가 2004년부터 결혼 이민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여 
언어교육, 문화 교실, 자녀 교육, 심리 정서 상담, 법률 의료 지원, 자국 모임 주선 등의 
사역을 펼치자 정부 부처의 방문이 잇달았고 2005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이현선 2008:19-20).  
총회에서는 2007년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선교 워크숍을 같이 진행하여 결혼 
이민자 선교를 시작하였고 이후 ‘국제결혼 이주여성’, ‘결혼 이주 여성’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다가 ‘다문화 가정 선교’로 정의되었다. 현재는 외국인근로자선교후원회에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성격상 단순한 근로자 후원의 차원을 넘어 다문화 가정 선교 전문 
기관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한국기독공보 2005). 
다음으로 새터민 선교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005년 북한 이탈주민 선교 
워크숍이란 명칭으로 시작된 총회의 선교는 현재 새터민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탈북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까지 여러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까지 이데올로기 냉전시대에는 ‘ 월남 
귀순 용사’라는 용어가 북한 체제는 열등하고 남한 체제는 우월하다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에는 ‘탈북자’또는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용어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다는 외형적인 이유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4년 통일부가 공모를 
통해서 제정한 ‘ 새터민’ 이라는 용어는 탈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의 의미로써 사용되고 
있다(정종훈 2009:14-15).  
그러나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먹을 것을 찾아 새 땅을 
찾아다니는 화전민을 연상케 한다는 것과 단지 먹을 것만을 찾아 남한에 온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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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람들과 함께 북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찾아 온 탈북자들의 의지를 담지 못한다 
는 이유로 ‘새터민’ 이라는 용어의 정착을 반대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훌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세심함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처럼 탈북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아직 합의된 용어도 아니고, 정착된 용어도 아니라는 것은, 탈북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증거로 보인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로 다시 사용하고 있지만(정원범 2015:41), 본 총회에서는 새터민 
선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탈북 새터민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와는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한국에서의 정착을 시도하고 있지만 탈북 
성인들의 실업률과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일반적인 비율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사회 적응과 자립은 쉽지 않고 더구나 자녀들의 학교 적응의 문제는 성인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정종훈 2009:10). 
새터민 선교는 1999년 정부의 하나원이 개원하면서 강철민 목사에 의해 시작된 
하나 교회의 사역에서 초기의 선교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술한 바와같이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주민의 숫자가 증가하면 
서 정부는 10여년전에 통일부 산하에 탈북 북한 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및 교육훈련을 위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라는 
공식기구를 설립하였다. 하나원의 대외적 공식 출범일은 1999년 7월 
8일이나, 하나원의 대외적 설립이전에 이미 하나원에는 탈북 북한 주민 
들이 입소하여 있었으므로, 하나원의 공식 개원일 이전에 강철민목사를 
중심으로 하나원에 최초로 입소하여있던 1기(20여명) 교육생들과 1999년 
6월 27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강철민 2009:61). 
일반 교회가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하나원 
안에서 교회를 창립하여 신앙을 훈련한 것은 중요한 시도라 할 것이다. 하나원 안에 있는   
하나 교회의 특징은 모든 교인이 하나원 교육생이며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함께 하면서 
예배, 기도, 성가대, 모든 봉사 활동을 스스로가 맡아 함으로써 북한 동포에 의한 교회 
운영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북한 선교의 실험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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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소 후 사회에서 만나는 한국 교회에 적응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우선 하나 교회가 퇴소하는 교인들을 타지로 이사하는 교인 개념으로 보고 그들을 안내하 
고 있지만 정착지 교회에 출석하는 새터민들의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 긍정 및 부정의 
모습, 정착지 교회의 새터민에 대한 선교 양태 및 반응 등은 새터민들과 정착지 교회의 
상호관계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교회 문화에 익숙치 못하거나,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새터민들만의 공동체인 새터민 교회나 기존 교회안에 새터민 모임의 필요성도 
생기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모임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새터민들과 정착지 교회와의 상호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선교적 지혜는 장차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선교의 실제상황에서 유용될 수 있을 것”(강철민 
2009:70)으로 보는 의미에서는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최초로 시작된 새터민 선교사역은 대구의 북한 이주민 지원 센터 
이다. 당시 자원봉사 법인에서 쪽방거주자, 노숙인지원 사업을 하던 그들에게 대북 지원 사 
업을 하던 굿네이버스가 탈북자 지원 사업을 맡아 줄 것을 제안했고 그들은 남쪽의 가장 
열악한 형제가 쪽방거주자, 노숙자 인 것처럼 북쪽에서 온 가장 열악한 형제를 탈북자로 
정의하여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한재흥 2009:20).2 
그들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온 탈북자들의 의료 상담, 취업, 교육 상담,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그 후 정부가 2005년 정착도우미 제도를 시행하여 전국의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이 제도를 강화하여 지금은 전국에 하나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의 북한이주민지원센터는 하나센터로 지정되어 고유의 업무가 사라졌지만 
선교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한재흥 2009:28). 총회 국내선교부는 
새터민종합상담센터를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 이주민 선교분과에서 매년 새터민 선교 워 
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으로서의 범위에 유학생을 들 수 있다. 유학생 선교에 대한 
총회의 공식적인 어떤 기구도 현재는 없지만 총회장의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 서신에서 
                                                     
2 2003년 6월 24일 대구삼덕교회에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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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학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2015년통계에는 9만 여명의 유학생이 입국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한 원인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국내 대학들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거나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 
지구화를 기치로 ‘ 교류ㆍ협력’ 의 차원에서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중점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만성적 신입생 
확보 난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 시장’ 개척이라는 관심이 더 크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대학에 ‘ 칼’ 을 들이대는 대학 구조개편 방안이 
발표된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학 생존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설동훈 2006).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이 수립된 2001년 이후 10만 여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입국 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 선교회나 총회 
차원에서의 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총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총회의 ‘이주민’ 선교는 
국내선교부의 도시 산업·이주민선교 분과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 중 이주민 
선교의 범주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새터민으로 특성화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   
기관으로 이주민선교협의회, 외국인근로자 선교후원회, 새터민 종합 상담센터, 샬롬 
중국동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를 외국인근로자 분야에서 분리시켜 
다문화가정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산업 선교와 이주민 선교를 같은 범주에 두고 있기 보다는 이주민 선교 
분야를 분리해서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범위가 
유학생으로 확대되어 언급되고 있으며(총회장목회서신 2016) 향후 난민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 새터민을 탈북 난민으로 규정하게 되면 난민 선교 분야도 생기게 될 때 ‘이주민’ 
선교의 범위는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32015년 4월1일 기준, 91,332명(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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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선교에 대한 노회의 현황  
다음으로 경북노회의 연혁을 먼저 약술한 후에 지역 노회의  ‘이주민’ 선교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북 노회의 연혁  
경북노회의 출발은 1893년 장로회 선교부 공의회가 조직된 후 산하에 지역 
공의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1901년 경상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해에 한국인도 
참여하는 합동공의회가 조직 되자 그 산하에 7개의 대리회가 설치되고 경상위원회는 
경상대리회가 되었다(총회회의록 1911:32). 
1907년 9월 한국 교회 단독으로 독노회가 조직되자 경상대리회는 독노회 산하의 
8개 대리회 중 하나로 활동하여 오다가 1910년 제4회 노회에서 경상대리회를 남북으로 
분리하여 두 대리회로 둘 것을 결의하여 9개가 되었다. 그러나 1911년 제5회 독노회에서 
내년에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기존의 9개 대리회는 7개 노회로 조직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경상대리회는 기존의 남경상대리회와 북경상대리회를 합하여 1912년 1월 
6 일 부산진 교회에서 경상노회를 조직하였다.4  
경상노회는 왕길지 목사를 회장으로 산하에 12 시찰을 두고 치리해 오다가 1916년 
6월 경북과 경남을 분립하기로 결의하고 그 해 9월 제5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1916년 
12월 27일 현 대구제일교회에서 제1회 경북노회를 개최하였다.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 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하는 
임시 회장은 경북에 홍승한, 경남에 왕길지 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총회회의록 1916:39).5 
이리하여 경북과 경남이 분립된 후 경북 지역은 계속해서 경안, 경동, 경서, 
경중으로 분립해 나갔으며 대구 일원만이 경북노회의 지경이 되었다. 그 후 1983년 대구 
                                                     
4 제1회 경상노회록에는 1911년 12월 6일에 창립노회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총회록 
보고에는 1912년 1월6일로 나오고 있다. 총회 연혁에도 그렇게 기술되고 있고 대구지역 3개노회 
연혁에도 총회 연혁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북노회 홈페에지 연혁에만 경상노회록을 따르고 있다.   
5 인용 과정에서 고어체인 본문을 현대어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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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북노회를 3분 하기로 하고 경북, 대구동, 대구남으로 분리하였고 2008년에는 
대구남 노회가 대구동남, 대구서남으로 분립하여 현재 4개 노회로 활동하고 있다. 
노회의  ‘이주민’ 선교 현황  
이 지역 4개 노회의 사회 선교 활동을 살펴보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다. 총회 
산하의 지역사회선교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대구 경북 사회선교협의회가 일찍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활동을 지역 노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총회에서 
개최하는 사회 선교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노회 자체에서 
사회 선교를 시작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총회의 하부 조직으로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는 노회의 위치상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사는 총회에서 직접 내려와서 
시행하였으며 지역 노회는 그 행사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가 총회의 기구 개혁과 발전 방안이 나오면서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슬로건 
아래 총회의 정책이 바뀌게 되었고 앞으로 노회가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됨으로 지역 노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은 총회의 사업을 노회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위해서도 본 연구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한 지역 ‘이주민’ 선교 
현황과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노회에 기여할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민’ 선교에 대한 대구지역 교회의 현황 
한편 지역 노회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구 지역 교회와 사회 단체는 활발 
하게 사회 선교 사역을 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선교협의회의 활동을 먼 
저 살펴본 후 개교회의 이주민 선교 사역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대구 지역 사회선교협의회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영등포사회선교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조직될 만큼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지역에는 구미 공단이 있어서 서울의 구로공단에서 
일어나는 산업 노동자 문제가 여기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상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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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특히 대 
구의 성서 지역에 산업 공단이 들어선 후 동남아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주하게 되었다. 
이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개설하고 제일 먼저 그들을 도왔다. 
그들은 임금 체불, 산업 재해를 입고도 보상은 고사하고 업주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은 실로 한국 사회가 일찍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한국의 노동자 이민이 
하와이, 남미, 북미에서 겪은 설움과 고생과 박대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가, 발전된 한국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노동자로 오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한국 사회 
고유의 호의를 베풀지는 못할 망정 그들에게 더욱 심한 박대를 하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 사회를 돌아보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선교협의회는 계속해서 약한자를 돌보며 나그네를 돌보는 
사역을 하였다. 그 중에 하나의 사역이 바로 도시 근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가정에 
방치되는 아동들을 모아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또한 노숙인들이 늘어나자 쉼터를 개설한 
것 이었다. 그런데 이 곳에 국제 결혼이주여성 자신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약한 나그네가 되어 찾아오는 것이다.  
대구사회선교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실무를 이끌었던 김경태 목사의 사역을 통하 
여 이 지역의 ‘이주민’ 선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한국기독공보 2012). 
1991년 대구의 인력시장을 찾아가서 새벽에 나와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모닥불을 제공하던 그는 구민교회를 창립하여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그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외국인 사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 주여 기독교에 대한 선입관을 바꾸는 것이 사역의 첫 걸음이었다.  
선교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구민교회의 사역은 지역사회선교협의회와 연결되고 
총회 사회부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총회 사업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단체가 되었다. 1995년 
총회의 결의를 따라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를 개설하였으며 IMF 사태 이후 노숙자가 
속출하였고 그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제결혼이주 여성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에 따라 대구 경북 일원에서 늘어나고 가정 폭력 등에 의한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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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빈번하자 그들을 위한 쉼터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 사역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지금은 여자 노숙자 쉼터인 선한 사마리아의 집, 외국인 
노동상담소와 쉼터, 근로자의 집, 청소년 쉼터, 우리들의 세상, 이주 노동자 문화 센터 등을 
통하여 이 땅에서 힘든 삶을 보내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고 있다(영남일보 2000). 
최근에는 이 지역에 이주해 온 동남아 노동자들의 자민족 모임이 성장하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간 후에도 계속 신앙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을에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선교협의회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어 급기야 
총회 차원에서 그곳을 방문하고 학교 설립과 의료 사업을 실시하는 상황에 있다(한국기독 
공보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구민교회에 투입되었고 그들은 처음에 노숙인 
사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분량이 광대해지자 이주민상담을 
전담하는 ‘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를 2003년 11월에 창립하였다(뉴스앤조이 2017). 
"불이 나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 보다 
도망가는게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죽었다. 문을 열었으면 이 친구들이 
살았을 텐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보호소가 아닌 강제수용소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인식이 그정도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어제만해도 구미 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이주노동자가 
화장실 창틀에 찔려 눈이 실명되고 갈비뼈가 부러져 대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추방정책은 사람을 아프게만 한다"고 말했다(평화뉴스 2013). 
위의 기사는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들을 
위한 사역의 사명을 가지고 근로자뿐 만 아니라 이주민 전체를 섬기고자 2008년 그 명칭을 
‘대구이주민선교센터’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평화뉴스 2013). 
그들의 사역은 시대적으로 적절하였으며 많은 성과를 내었다. 이 센터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자기의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가는 바람직한 이주민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이 땅을 찾은 외국인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활발한 선교를 펼치고 
있다고 하겠다. 하나님의 긍훌을 보여주는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며 선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구민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확인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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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개교회의  ‘이주민’ 선교  
여기서는 새터민 선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는 
전국에 주거지를 배정받아 이주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정착 도우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반 남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구에서 정착 도우미를 하던 상인제일교회 김정환 목사는 
이렇게 그 시작을 이야기 하고 있다. 
처음부터 탈북민 선교를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선배 목사님의 소개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 교육 받는 것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탈북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원에 있다가 대구에 내려오면 동사무소 전입 신고 하는 거 도와주고, 
정보과 형사 만나는 거, 다음 날 아파트 임대 계약, 핸드폰 하고 재래시장 
가서 필요한 물품 사는 거 도와 주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몇 개월 정도 
봉사 활동이니까 그만 두겠지 했는데 계속 이어졌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돼버렸고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탈북민 교회’가 
되어버렸어요(한동신문 2015). 
이것이 대구지역 탈북자 선교의 시작이었다. 하나원에서 하나 교회가 사역하며 
전도한 교인들을 지역 사회에 내보낼 때 지역 교회로 안내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정착도우미가 목사였던 관계로 대구 지역은 일찌기 탈북자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 
대구 서남 노회 소속의 상인제일교회를 개척한 김정환 목사는 2005년 탈북민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였고, 탈북민의 지역 사회 정착,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해 2008년 
‘대구새터민선교센터’를 설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선교 센터의 사역은 지역 
교회의 협조를 얻어 탈북민들을 위로하는 설명절 행사, 탈북민들을 일반 교회에 초청 
시키어 북한 선교에 대한 필요성 고취 밎 탈북민 수련회, 선교사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자체 교회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지역 노회와 지역 교회의 후원과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다(한국기독공보 2011). 
 탈북민 선교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방에 배정받는 
탈북민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기회가 있으며 수도권으로 이주 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정착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이들을 선교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의 주된 이주 원인이 직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탈북민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이고 강한 언어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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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잘해 주어도 한가지 
실수나 섭섭함이 생겨도 원망하는 그들을 보듬어 안아 가기에는 쉽지않은 것이다(영남일 
보 2015). 
이제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 현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우선 총회 사회부 산하의 
지역사회선교협의회로 출발한 대구사회선교협의회가 이 땅에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도시 
산업 노동자를 위한 사역으로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일찍이 가난을 겪으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여 노회 조직 기념 선교사, 총회 조직 기념 선교사를 파송했던 초창기 믿음의 선조의 
정신을 잘 이어온 모습이라 하겠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는 노숙자 그리고 이주민들 즉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구이주민선교센터’가 발족하여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 센터는 지역 행정 관청과 사회 단체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새터민선교센터’는 탈북민을 위한 선교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역 노회와 
지역 대형 교회의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유학생에 대한 선교가 아직까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으로 유학오는 동남아 외국인 유학생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겪는 
정착의 어려움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유학생 수가 십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이때에6 그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도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6 2016년 4월1일 기준 104,262 명(교육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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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성서적 측면에서 본 ‘이주민’ 선교
이 장에서는 성서적 측면에서 바라본 ‘이주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우선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성서 읽기에 대하여 논한 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자 한다. 
선교적 관점에서 본 성서읽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상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서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Green, 2014:20). 그러므로 성서해 
석에 있어서 고대의 상황들, 성경의 정경 내에서의 상황들, 역사적인 교회 내에서의 상황들, 
그리고 현재의 상황들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들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Green 2015). 
이러한 ‘상황적 성경 읽기” 는 성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관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을 단편적인 조각으로 
읽을 수 없으며 따라서 성경을 조직신학이나 교훈을 얻기 위한 메뉴얼로 읽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 해석의 변혁적인 도전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2015).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공동체에 전달된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다. 
성경 내러티브는 성경에 내재된 하나의 통합되고 일치된 특성을 말한다(Green, Michael 
Pasquarello 2006:26). 그것은 성경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형성되어 있다는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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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Bartholomew, Goheen 2009:35). 이와 같이 성경을 어떤 목적이 있는 문서로 볼 때 
그 구조는 드라마의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성경 연구 분야에서 일어난 가장 흥미로운 발전 가운데 
하나는, 일부 학자들이 성경은 이야기 형식임을, “광대하고, 넓고, 포괄적인 
내러티브”임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 . . (중략)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 주셨다면, 성경을 이야기로 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활용할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성경의 권위와 조명의 영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2009:30). 
결국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상에 대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이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의 선교학과 성경 신학 양쪽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arram 2015). 성경은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선교적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를 지상에 남겨 놓음으로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다(Bartholomew, 
Goheen 2009:15-16).  
본 장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성서를 읽을 때 
발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민’의 관점에서 
관찰되는 성서이야기를 고찰 하기로 한다. 
구약성서에서 본 ‘이주민’ 선교   
구약성서에서 이주민에 관한 내용을 가장 두드러지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브라함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주민의 삶을 시작했다. 이주민의 삶이란 이 세가지 요소, 
즉 살고 있는 땅, 혈연 관계의 사람들, 그리고 지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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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삶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안정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천사무엘 2001:190).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은 첫째,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의 
계획하신 바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의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가 속한 이 땅의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인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희생시키며 세우려는 제국주의적 바벨탑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그네들 / 주변부 사람들을 모아 열방을 위한 공존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후 곧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그 단서를 
엿볼 수 있다. 인간들이 힘을 합쳐 세력을 형성할 때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혼돈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약자는 발생하고 소외된 자들인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이 성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그들을 섬길 대안적 공동체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Bosch 2000:45).  
셋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 3) 
이주민인 아브라함은 이제 단순한 객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본토민이 복을 받는냐 아니면 저주를 받는냐 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복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복의 표준이라는 것이다(Rad 19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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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이주민을 보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성서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객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으로서 
아브라함의 삶은 선린 우호적이었지만 본토민의 자세는 환대와 견제, 위협과 협박이었다. 
이주민이 본토민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냐에 따라서 본토민의 자세는 
달라졌던 것이다.   
다음으로 야곱의 삶에서 이주민의 삶을 볼 수 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이주민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1981:309).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장자의 축복으로 받은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다. 약하고 버림당하고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인 야곱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속에 그 분의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야곱이 아비의 집에서 군림하고 살았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였다. 그 은혜의 약속이 나그네의 삶이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꿈의 원천이 
되었다.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본토인과 
이주민의 화해 장면이다. 비록 라반의 핍박으로 야곱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라반이 내민 화해의 손을 야곱이 잡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개선 이야기는 
불신과 불화의 공동체가 신뢰와 평화의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과정에 긍휼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 이주민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요셉의 이주는 인신 매매의 일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경우이다(천사무엘 2001:468). 그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꿈을 버리지 않고 그 꿈을 
위하여 이주민의 생활을 견뎌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본토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최고관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야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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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라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주민의 삶 
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일군이 된다면 본토민에게도 큰유익이 되니 쓰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이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 된다면 그에게 일어난 삶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 . (중략)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15-20) 
여기서도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해와 용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했다. 과거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삶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비전을 말한 것이다. 용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과거를 따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신앙적 비전을 발견하는 것 
이다(천사무엘 2001:550). 이처럼 이주민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용서와 화해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의 의를 이루는 완전한 의의 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에 나타나는 이주민의 삶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애굽에서 창대해진 이주민 민족을 볼 수 있다. 그들의 번성함이 본토인을 
능가하게 되자 그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 그들은 고통의 신음을 내게 되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한계가 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동하여 온 사람들의 확장은 그 지역 본토인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충돌의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주민과 본토인의 사이에서 항상 존재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인가. 긍휼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 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자기 백성들을 내 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행동하시는 분 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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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주민으로 
살던 애굽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떠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자기 하나님을 예배 하 
도록 하였다. 애굽을 탈출한 이주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 
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 즉 돈으로 산 종, 거류하는 타국인 등은 할례를 받은 후에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며 사람들의 생각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함께 있는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고 공동체와 같은 동류로 여길 때 이러한 양 측의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다. 
레위기에서는 성결의 법을 제시하면서 거류민도 그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레 18:26). 동시에 거류민을 위하여 열매를 남겨 둘 것을 명하므로(레 19:10) 성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활을 돌볼 것을 명하고 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3-34)  
이렇게 성결의 법전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거류민도 본토인과 같이 성결의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오늘날 이주민 사회에서 논의될 만한 사안이라 하겠다. 사회적 
규범들에서 나타나는 계명들을 살펴보면 항상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그 법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다(레 24:22).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본토인이 되었다. 그들은 이주민의 삶을 마치고 
본토인으로서 살게 되면서 객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 지를 법규로 배우게 
되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고 적으면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출애굽기 23장 9절에 다시 한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고 마무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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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또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경우가 있는 것을 볼 때 본토인과 이주민과의 관계는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민 11:4). 그러므로 제사장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에는 
타국인도 사함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신 9:5).  
이제는 예언서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주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보기에는 침략자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본토인을 멸하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된 이주 
민족에게 주신다. 비록 본토인이 강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셨다. 그것은 자기들이 공의롭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한다(신 9:5).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앞에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 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다.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정복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본토인 행세를 하려는 모든 
민족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정복해 들어가서 본토인이 된 그들이라 할 지라도 또한 범죄하여 
악을 행한다면 그들도 쫓겨날 것임을 경고 받는다(수 23:16). 그러나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악을 행하여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열왕기까지의 기록에서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을 따라감으로써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이웃 백성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이방신을 선택하는 배반을 하였다.  
이렇게 본토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운명을 맞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버린 여호와의 명령에는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엄연히 있었으므로 약자에 대한 그들의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었음은 당연하다. 
이스라엘은 백성들 가운데 사는 약자들을 학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Glasser 2006:71). 
그들의 성전 예배가 소홀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본래 하나님이 선 
택하신 목적을 상실할 때 그 선택의 의의도 없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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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중에 생활 예배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기 
예언서라면 이웃에 대한 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후기 예언서들의 선지자들이다. 
특히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글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애와 
공의를 버린 형식적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다(호 6:6). 그 시대는 국제적인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꾀하는 때인 터라 부의 축적이 
일어나고 사회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었다(정중호 1994:181-182). 지배층의 궁전은 
화려해지고 그들의 사치와 향락은 일반 평민의 생활과 괴리가 있었다. 곧 이어 찾아온 
강대국의 침입은 경제를 어렵게 하였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지만 부자들은 
여전히 향락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한 자를 더욱 압제하였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최고조로 달하였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암 8:4-6)  
그 사회의 경제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체 정신이 약해질 때 가난한 자들은 더욱 
어려워져 터전을 잃고 노예와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물며 이주민들의 삶이 피폐해 지는 
것은 말 할 것이 없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그들의 행위는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자를 억울하게 하는 
죄악으로 나타났으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을 
외면한 결과 공동체의 와해를 가져 왔으며 급기야 나라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새겨볼 때 본토인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와 이주민 들에 대한 
경제 공동체적인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압제하는 권세자들을 징벌해야 할 통치자들이 오히려 권력을 행사할 때 이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다(미 3:9-12). 하나님을 예배함과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변 이웃나라에 하나님을 증거 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저버릴 때 그 땅에서 뽑혀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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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약성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본토인의 삶에서 보다는 이주민의 삶에서 그 역동성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신다. 성서의 첫 
번째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주의 삶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들은 모두 이주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Jonstone, Merrill 2016:41). 
또한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이주민’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백성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 
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주민’ 이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것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들이 배운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와 이주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 즉, 이주민’들도 본 백성과 똑같은 명령을 받고 규례도 똑같이 지키며 
제사의 속죄 효력도 똑같이 받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서 ‘본토인’ 이 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이주민’ 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자기들의 탐욕으로 다른 신을 
찾아가는 배반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의무도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저버린 백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뽑혀 또 ‘이주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에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들은 완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장차 임할 메시야를 기다리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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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성서에서 본 ‘이주민’ 선교  
이 단락에서는 신약성서에서 본 선교적 성경 읽기로서의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메시아의 오심에서부터 시작하는 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은 바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소식이었다. 즉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 권력 에서 소외되어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의 임금 다윗의 후손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 오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며 부활 후 그의 최후 선언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 선언으로 끝을 맺는다(정용갑 2017c: 153). 
그런데 그 분의 삶은 탄생때부터 이미 이주민의 삶을 사셨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과 함께 그는 애굽으로 피난가는 난민이 되셨으며, 그곳에서 또 얼마있지 않아 
나사렛으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성장 하셨다. 그리고 두루 행하신 후 예루살렘에 올라 
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결국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그네의 
삶 이셨고, 또 떠나 가신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 나라에 합당한 자들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이 우선이었다. 그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모든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얻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과는 달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산상보훈의 말씀이나 형식적인 율법의 
규례와는 다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명의 새로운 해석은 듣는 이를 놀라게 하였다. 율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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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룰 때 온전한 의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가르쳐 주셨다. 
병을 고치시는 그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을 이루지는 것이었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시는 모습에서 그는 창조주이심을 증명하신다.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으므로 친히 죄인들의 제사장도 되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다. 실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데 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의 모든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것 이었으며 그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신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오늘날 위의 말씀은 선교적 입장에서 대위임령이 되어 “가서”에 그 강조점을 두는 
시기도 있어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유의할 때 선교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마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힘있는 메시야를 기대하고 
있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보내주셔서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는 선민 이스라 
엘을 구원해 주실것을 소망하고 있었지만,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세상 방식과 세상 권력으로 행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는 악을 범함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를 맞이하였듯이 
잘못 이해된 하나님의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야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이해했어야 했지만 조상들이 실패했던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는 잘못을 범하므로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긍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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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여 
의를 이루지 못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한편 누가복음은 선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복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안식일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찾아서 
읽으시는 예수님의 나사렛 에서 행하신 첫 설교의 장면에서 알 수 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눅 4:16-21) 
그러나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예수의 신분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사야의 예언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그의 말을 환영하지 못하고 배척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것이라는 
나사렛 지방의 오랜 소망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원수를 벌하시고 원수를 파괴하시고 
그들이 당한 만큼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생략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자비의 말씀만을 하여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설교를 하였던 것이다(Bailey 2016:238). 
이에 예수께서는 이 복음이 본토인 에게 보다는 이방 사람에게 받아들여 질 것을 
말씀하신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시돈 땅의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일과 또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심으로 본토인 보다는 이주민이 훨씬 더 복음을 
받아드리기에 좋은 환경에 있음을 말씀하신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뿐만아니라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수리아 전역이었다고 성서는 전한다. 이 지역을 지배하던 백부장도 예수를 믿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하고 가나안 여자가 나아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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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구에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 긍휼은 ‘남은 자’를 구원하 
는 선민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전 백성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영접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곳 마다 임하시는 것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 
이신지를 요한 복음은 잘 소개하고 있다. 그 분은 어둠을 비치시는 참 빛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힘 없고 가난하고 땅의 백성이라 불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소망을 얻었으며 이방 지역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마시게 되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율법의 형식에 매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서기관과 달리 
진리이신 주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며 진정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고 하시며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물을 반석에서 얻었음을 
상기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생수의 근원되는 반석이라고 자신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며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임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속에서 인류의 영원한 소망인 부활을 
약속하신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명을 다 이루신 주님으로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요 이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복음인 것이다(Green 
2010:100).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통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돌봄과 섬김, 긍휼과 사랑 
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이런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 일 수 밖에 없다. 세상에서 탐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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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악으로 통치 되는 동안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고 합류하지 못하여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임하여 세상 나라와 맞서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며 누가복음에서 그 의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임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은 성경 시대의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소외된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탈북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린다는 소식을 접하여 볼 때 외국인들은 얼마나 더 죄인처럼 
세리처럼 취급 받고 있을 것인가 추론할 수 있다.7   
예수님의 승천 후 예루살렘에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었다. 출애굽 이후 긴 역사를 내려오는 동안 한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동체를 만드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예수님은 열두명의 제자를 임명하셨으며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간 유다를 대신하여 새 제자를 임명하는 모습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공동체로 사도행전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복음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와 누가 당시이런 불우한 자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없는 까닭에 
구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 될 수 밖에 없었다. 사도행전에는 사실 세리, 
목자, 어린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것은 예수가 사역하던 역 
사적, 사회적 상황(팔레스타인)과 바울이 활동하던 역사적, 사회적 
상황(소아시아 및 유럽)이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 
들을 포함해서 불우한 그룹들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된다(김경진 1999:38). 
마침 오순절을 맞아 천하 각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은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목도하는 첫 무리들이 되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 
                                                     
7 탈북자가 출연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많은 증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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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을 주어 친히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요엘의 글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너희 
눈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던 그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믿는 무리가 되어 그 날에 
삼천이나 더한 신도의 수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객실을 얻어 유하던 그들은 본토인이나 객이라는 
구분이 없이 성령이 지배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 봉사자 일곱을 세우는 
모습에서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자들을 세움으로서 
실질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Haenchen 1987:410).  
 이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이들은 각 지에서 이주민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이주민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는 사건이 되었다. 
특히 베드로의 고넬료 선교는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주민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한 군인 장교로서 본토인과 관계를 맺게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을 함으로써 본토인과의 
마찰보다는 오히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고 기록한다. 이 사건은 편협하기 쉬운 
본토인의 고정 관념을 변화시킨 큰 사건이 되었다. 유대인의 고정 관념에 젖어있던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을 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자신도 
회심하게 된 것이다(김경진 1999:238).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복음은 그 어떠한 장벽과 경계도 넘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유대교의 안식일 문제나 할례 문제 그리고 음식 문제 등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복음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교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본토민과 이주민 사이에 다른 문화, 다른 생활로 인한 장벽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류할 때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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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방인의 첫 교회가 된 안디옥은 세계 선교 사역의 선봉이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고넬료의 회심 직후 아마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 
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 
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에는 예수가 메시야 임을 증거하는 
방식이지만 이방인에게 전도 할 때는 각 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다 받으시는 
주님으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했다.     
디아스포라의 이방문화권에서 자라난 이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안디옥의 
문화적 배경에 적절하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칭호인 주 (kyrios; 퀴리오스)를 사용해서 예수를 
주(主)라고 증거했다(김경진 1999:262). 
안디옥 지방은 헬라 문화가 지배적인 도시이자 로마 제국 에서 세번째 큰 도시이며 
인구가 50만명 이상되는 곳으로 유대인 이민자의 수도 최대 5만 정도가 되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이다. 본토인과 이주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나가는 공동체이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교회의 정신은 더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돌아보아 부조를 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 곤란을 당하기는 안디옥 교회도 같은 처 
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은 본토인이나 이주민 구별이 없이 하나되어 있는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교회이기에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로 불릴 수 있었다.  
이러한 교회의 정신은 드디어 온 세계를 향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선교의 단계로 
이어진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이 
방선교를 위하여 준비된 바울 선교단(Banks 1991:253)을 보내셨다. 이 선교단은 안디옥 
교회를 선교 본부로 삼고 여행객, 나그네가 되어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언급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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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백성 은 
당연히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침하는 말씀에서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 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한다든지 박해로 말미암아 곤란 
중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한다든지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권면속에서 긍휼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육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 속에는 분명 긍휼의 
실천이 교회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는 사람을 따라 분파하여 분쟁하지 말라고 
책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이라고 함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 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나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한 성령, 한 몸, 한 주를 모신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의 삶은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한다.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복음은 그리스도 언약의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피로 화평을 입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그것은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을 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안에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니 더 이상의 구분은 
소용이 없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심을 선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할 모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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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서신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11-12)          
이렇게 인생의 삶은 나그네로 비유되면서 그 나그네의 때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권한다. 
이제 서신서에 나타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요약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 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존재들이지만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서로 섬기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되어 육체의 장막을 떠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 행인’, ‘이주민’의 
여정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Green 20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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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선교 신학적 측면에서 본 ‘이주민’ 선교
이 장에서는 선교 신학적 측면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선교 
신학의 역사와 이슈를 살펴본 후 현대 선교 신학의 대표적 신학자들 중 두 사람만을 
선정하여 그들의 선교 신학의 핵심 주제를 고찰하고 오늘날 선교 현장의 ‘이주민’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개신교 선교 신학의 역사와 이슈  
여기서는 개신교의 선교 신학 역사로 한정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복음주의 선교 
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이슈로 제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개신교 선교 신학의 역사  
개신교 선교 신학의 역사는 종교 개혁 이후로부터 시작한다. 종교 개혁 이후 루터파 
운동과 칼뱅주의 운동 그리고 재세례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 이후 두 세기가 
지난 후에야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대위임은 단지 최초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사도들은 ‘당시에 알려진’ 세계의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대위임을 성취하였다. 이후 세대들이 복음 없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책임이 있었다. 직접적 소명과 
독특한 기능과 기적적인 능력을 지닌 사도의 직분은 끝났기 때문에 후대의 
교회는 땅 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권위도, 책임도 없다(Kane 1997:178). 
카톨릭은 일찍이 세계 선교에 나선 반면 개신교는 영국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운동, 그리고 18세기 복음적 부흥운동이 그 모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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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네덜란드,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비록 청교도주의는 핍박에 
의해 허리가 꺾이고 말았지만 경건주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Pierson 2009:376). 
청교도를 이어서 근대의 선교 사역은 독일의 경건주의를 이끈 스페너와 프랑케의 
할레 대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개신교 선교 단체인 데니쉬-할레 선교회가 이 
대학에서 탄생했다. 8  스페너는 청교도주의가 배출한 여러 리더 중 한 명이었고 그의 
후계자인 프랑케는 경건주의의 핵심 인물이었다. 경건주의는 독일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 
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일부로, 그리고 북미의 루터교를 형성시켰다. 프랑케의 할레 
대학교는 경건주의파 목회자 훈련 센터가 되었다. 윌리암 캐리 이전에 독일 경건주의자들 
은 인도에 선교사를 50명 이상 파송하였다(Kane 1997:182). 
그 이후 경건주의에 뿌리를 둔 모라비안의 선교가 개신교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다. 
모라비아 교회의 기원은 14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때 박해를 받은 존 후스의 
추종자들이 발로파 교도들 그리고 모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단결하여 형제 연합을 
형성하였다. 로마 카톨릭의 반 종교개혁에 의해 거의 소탕되고 남은 그들이 1722년 작센으 
로 이주하여 경건주의자 스페너를 대부로 둔 진젠도르프의 영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진젠도르프 백작의 도움으로 드레스텐 근처에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헤른후트로 
알려진 이 거류지는 선교 운동의 근원과 중심이 되었다. 
스페너의 대자(godson)이며 할레에 있는 프랑케의 고전문법학교 
학생이었던 니콜라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1700-1760)는 젊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산을 바치겠다고 결심하였다. 
열렬한 경건주의자가 되었던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나는 한 가지 
열정을 가졌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는 곧 그 
거류지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곳의 종교적 생활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1737년에 모라비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30년 동안 그는 
그 교회의 전세계적인 선교 활동을 격려하고 인도하였다. 그와 프랑케는 
모든 점에서 18세기의 가장 위대한 선교 지도자였다(Kane 1997:183). 
                                                     
8 덴마크의 궁정 목사였던 프란쯔 뤼트켄스가 프레드릭 4세로부터 동인도회사의 선교사 
모집을 위임 받았으나 지원자를 얻지 못해 할레 대학에서 공급 받으므로 그 이름이 데니쉬-할레 
선교회가 되었다. (J. Herbert Kane 199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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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 의한 최초의 선교는 버진 군도에 있는 덴마크 섬의 흑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1732년부터 1760년 까지 226명의 모라비아 선교사들이 해외 10개 국 나라로 
들어갔다(1997:184). 
이렇게 청교도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선교는 요한 
웨슬리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철저하게 받은 웨슬리는 전 세계에 
감리교회를 남겼고, 감리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나사렛 교단, 구세군, 성결운동, 그리고 
오순절 전통을 유산으로 남겼다. 웨슬리는 모라비안으로 부터 배우기 위해 독일로 가서 
진젠도르프를 방문하였고 돌아와서 성공회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였지만 강단 
사역의 문이 닫혔다.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했고, 속회를 조직했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다. 웨슬리의 영향으로 복음 전도 운동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노예제도의 근절과 
자선 사업, 그리고 사회 변혁운동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교회로 들어간 복음주의는 
위더스푼을 배출했으며 그는 북미 복음주의를 이끌었다(1997:413-419). 
윌리암 캐리 이전의 시대에 교회가 선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선교 사역을 시도한 최초의 교인은 1664년경 루터파 교인인 오스트리아의 바론 저스티니 
안 폰 벨쯔였다(1997:180). 그는 유럽에 있던 루터교단에게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간청하면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신학생 중 일부를 다른 지역에 보내야 하며 우리에게 있는 
많은 자원을 복음을 위해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는 
광신자로 간주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루터교단에서 안수를 받지 못하고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아 선교사로 남미 북부에 있는 
수리남으로 가서 그곳에 묻혔다(Pierson 2009:391). 
이제 개신교 선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와 개신교 선교 단체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그가 개신교 선교 운동의 처음 선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캐리가 담당한 특별한 역할이 그를 그렇게 부르게 했다. 그는 영국에서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통해 개종였다.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영향을 받았고, 모라 




서양의 식민지주의가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고 한다면 개신교 선교는 윌리엄 케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캐리와 기독교 선교 운동의 관계는 루터와 개신교 종교개혁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비록 캐리 이전에도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부르는 데는 하등의 이의가 없을 것이다(Kane 1997:186).  
1792년 캐리는 자신의 87 페이지짜리의 책을 출판하였는데9 이 책은 가장 설득력 
있고, 선교를 호소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의 영향력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와 견줄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의지가 전무하던 시기에 실로 교회를 벗어나와 
선교를 실행하는 선교회가 줄을 잇는 시대를 연 것은 캐리의 크나큰 공헌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물론 캐리가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10  
이렇게 시작된 개신교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직되고 동원되는 많은 
그룹들이 생겨 났으며 이들을 복음주의라 지칭한다. 현대 선교에 있어서 복음주의라는 
용어의 뿌리는 19세기 중반 부흥 운동들에 직접적인 근원을 두며 특히 1846년 창립된 
복음주의 연맹에 기원을 둔다.  
복음주의는 탈 종교개혁 복음주의 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된 
운동들 이를테면 초창기 경건주의, 모라비안 운동, 매서디스트(감리교 등), 
유럽의 자유교회 운동, 각성 운동 등을 포함한다. 또 후반 가담 그룹은 
비교파 그룹(형제단 운동), 오순절 운동과 재침례운동, 국내 도시 봉사와 
신유 운동 그룹, 국제 선교에 관심을 두는 그룹, 신앙 선교단 등 전형적인 
복음주의 그룹들이다((Thomas 2000:587). 
그 후예들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리게 만든 복음의 주역들이 되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그처럼 일치되고 조직화 되었으면서도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인 시대가 없었다(Kane 1997:191). 
이와같이 19세기는 선교 협력을 위한 초교파적이며 국제적인 선교 대회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각 선교회의 독립성을 그대로 인정한 채 선교 협력과 일치를 위한 
운동이었다. 1910년 에딘버러 대회는 선교와 에큐메닉스를 맺어준 총회로 장구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1997:227). 선교 
                                                     
9  이 책의 제목은 <이교도 개종을 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이다 (Kane 1997:187).  
10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았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캐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모라비아 선교에 관한 정기보고서’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꺼내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목소리는 떨리는 가운데 그는 말했다.”(Kane 199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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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에큐메니칼 운동’ 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 이기도 한 이 대회는 사실상 깊이와 규모 면에서 전대미문의 국제적, 범 교회적 
협력을 가능케 한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다(1997:227). 
그러나 ‘에딘버러 1910’의 결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위원회 (Continua 
tion Committee)의 구성이었다. 그것은 그 총회에서 택한 유일한 공식적 
행위였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 때 대표자들은 자발적으로 
영광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존 모트가 연속위원회의 의장이 되었고 조셉 
올드함이 전임 간사가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소요로 인하여 
연속위원회는 거의 해산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소생하여 1921년에 
재조직되었다. 그때 그 명칭은 국제 선교 협의회(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로 바뀌었다(Kane 1997:228). 
국제 선교 협의회(IMC)는 그 이후 다섯 차례의 세계 총회를 후원하였는데 
예루살렘 대회에서는 1차 대전과 공산주의 혁명의 성공으로 선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1938년 마드라스 탐바람 대회에서는 피선교국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1947년 
휘트비 대회에서는 순종하는 동반자 개념이 정립되었다(장동민 2010:3). 이러한 배경 
가운데 1948년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탄생하였다. 
에큐메니칼 선교 정신인 선교를 위한 교회들간의 협력에 대한 강조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부터 태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에큐메니칼 선교 개념의 배경은 2차 세계 대전과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1918년에 막을 내린 1차 세계 대전에 이어 1939년부터 1945년 
까지의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기독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의 주범이 모두 기독교 국가들이었으며, 
그 국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전쟁을 치루면서 온 세계를 전쟁의 
포화와 불행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쟁 그리고 미움과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로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남정우 2010:21).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독립을 하면서 반 기독교운동, 반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직면하자 기독교는 선교의 방향을 반추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952년 
독일 빌링겐 선교대회에서는 정복적인 태도가 아닌 섬김과 봉사의 태도로 선교에 임해야 
함을 자각하고 ‘십자가 아래서의 선교’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칼 하르텐슈타인 감독은 
빌링겐 대회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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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는데. 하르텐슈타인은 이상과 같은 문제가 사람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를 
수행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오직 하나님 만이 선교의 동기와 목적이며 그 분 만이 선교의 
수행자가 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만 바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설명한다(안승오 2011:366). 
그 이후 국제선교협의회(IMC)는 빌링겐(1952), 가나(1958) 대회를 거친 후 1961년 
뉴델리 WCC 총회에서 합병을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국제 선교 협의회는 세계교회협의 
회(WCC)의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분과(CWME)’로 개편되어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며 
WCC 안에서 복음화를 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38년 말의 마드라스 총회에서 IMC는 WCC의 설립에 대해 공식적인 
호의를 보였지만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이 협의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IMC 특유의 사역과 조직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년 동안 확립되어 온 IMC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 (중략) 
IMC의 선교적 강조가 WCC의 보다 큰 관심사에 의해 압도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Kane 1997:229). 
세계교회협의회(WCC)측 사람들은 WCC가 그 자체의 교회적 조직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제선교협의회(IMC)의 선교적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염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두 기구의 합병을 주도했던 레슬리 뉴비긴은 복음 전도 
분과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합병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 전도에 관심하지 못하고 WCC의 조류를 따르는 젊은 성직자를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분과(CWME)’ 직원으로 가입시킨 것이 그의 실패라고 인정했다. WCC는 
1965년과 1985년 사이에 선교와 복음전도에 거의 후원을 하지 않았다. 통합의 결과는 
선교의 소외 였으며 레슬리 뉴비긴은 ‘세계선교와 복음전도 분과(CWME)’에서 일어난 일 
들에 대해 아주 슬퍼하였다(Shenk 2015:72-74). 
WCC는 1968년 스웨덴 웁살라 총회에서 해방 신학의 영향으로 정의와 평화와 같은 
역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JPSS(정의로우며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요약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1985년 벤쿠버 총회에서는 
JPIC(정의, 평화, 창조 보전)가 구현되어 생태학적 위기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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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WCC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의 전 영역에 관여하는 상황이 되었다(장 
동민 2010:4). 
한편 복음주의 연맹은 2차 대전 이후 연합의 부활을 꾀하여 1951년 회합을 가져 
‘세계 복음주의 친목회’ (World Evangelical Fellowship)를 창립하게 되었다.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된 이 연맹의 회원들은 국제선교협의회(IMC)의 WCC 가입을 반대하였고 
WCC가 교회론을 강조하며 사회구원이라는 선교의 개념을 추구하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영혼 구원을 우선하는 선교를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6년 
빌리 그레이엄을 중심으로 시카고 휘튼 대회를 연 이후 여러 차례의 선교 대회를 통하여 
복음 선교 우선을 강조하였다(Thomas 2000:606-607).  
WCC가 1968년 웁살라 총회, 1973년 방콕 대회를 거치면서 ‘인간화’를 내세우고 
사회 구원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1974년 로잔 대회를 개최하여 
‘복음화’를 내세웠다. 특히 로잔 언약에 사회 참여에 대한 항목을 처음으로 공식화 하여 
선교 개념을 넓힌 것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2000:608).  
이리하여 두 갈래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자리잡게 되는데 개인의 영혼 구원을 
앞세우는 그룹을 복음주의 선교, 사회 참여를 중시하는 그룹을 에큐메니칼 선교라 부르게 
된다. 
개신교 선교 신학의 이슈  
1910년 에딘버러 대회에서 절정을 이룬 선교 대회는 그 이후 세계 정세의 변화와 
선교지의 상황 변화 등으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개념의 변화에 대한 논의로 바뀌게 되었다.  
WCC 이전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인 세계선교협의회(IMC)는 바로 이러한 
동기에 의하여서 모인 모임이다. 여기서부터 현대의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상사(Gerald H. Anderson의 The Theology of the Christian Mission)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8년 예루살렘 회의는(Where-fore Mission)"왜 
교회는 선교하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1938년 탐바람 회의에서는(Whence 
Mission), "선교는 어디에서", 1947년 휫트비에서는(Whither Mission), 
"선교는 어디로 향하여", 그리고 1952년 윌빙겐에서는, 또 다시(Why 
Missions) "왜 전도하는 가?"로 그 본질적 동기를 물었으며, 1957년 8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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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What is the Christian Mission) "선교란 무엇인가?" 1963년 멕시코 
회의는 6대륙에 있어서의 선교, 1967년 Upsala 회의는 "선교의 혁신"(새 
인간상의 모색)이 나왔고, 1973년 방콕(Bangkok) 회의는 "하나의 世界에 
있어서의 선교", 그리고 "오늘의 구원", 그리고 최근 나이로비 회의가 
오늘의 구원에 대한 대답으로 그 주제를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등으로 이미 선교의 문제를 대내적(對內的)으로는 교회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선교의 장과 기능과 원리 등을 찾아보자는 자연적인 
발전을 이어온 것이다(조향록 2009: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는 후켄다이크에 의하여 WCC의 주요 개념이 되었으며 
이 후에 선교의 개념은 교회중심적 선교 개념에서 하나님 중심적 선교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 중심적 선교관이 세계 중심적 선교관으로 전환되었으며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이 있다는 역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서 교회는 단지 
그러한 기구들 중의 하나 정도의 위치를 갖게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와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안승오 2011:367). 
이러한 신학적 이슈는 오늘날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 신학의 토대를 
제공한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복음화’ 선교는 ‘이주민’을 위한 교회 설립에 중점을 
두면서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인간화’ 선교는 
‘이주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그 초점을 둘 것이다. ‘이주민’ 선교는 
우선적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 구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두 진영의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칠 때 온전한 선교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 양쪽 진영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을 몇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전통적인 교리와 도덕 표준의 강조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반면 현재의 문제에 소홀할 수 
있는 경향, 그 반대로 현재의 문제에 함몰 할 때 세상이 주가 되고 교회는 부차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이 세상에 대한 강조는 저 세상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을 초래하여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 그리고 순교에 대한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째, 선교의 포괄성을 강조하다 보면 선교의 선명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은 힘의 분산을 가져오고 복음 선교의 동력을 현저하게 약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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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게 됨으로서 복음의 열정에서 멀어져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안승오 2011:373-380). 
이제 개신교 선교 신학의 역사와 이슈를 요약해 보면 선교 신학의 역사에서는 
영국의 청교도주의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 카톨릭과 갈라선 
영국의 성공회가 신앙적인 갱신과 부흥을 위해 일으킨 청교도 운동을 박해하면서 그들은 
이주민이 되었으며, 역시 개혁파 요한 후스의 후예들인 모라비안의 이주는 박해로 인하여 
난민이 된 이주자에 의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나선 영국 청교도들의 네덜란드 진출은 후 일에 네덜란드 
교회가 아프리카로 가는 배경이 되었으며, 한 편 영국의 개신교가 선교를 위해 신대륙 
미국으로 진출한 것은 이주민들을 향하여 나아간 발걸음으로서 향후 세계선교의 토대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 선교 신학의 이슈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이 선교의 개념을 
개인의 영혼 구원으로 보는냐 아니면 사회구원으로 보는냐 하는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이 문제로 장로교가 분열하여 대립한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교회의 부흥이나 그간에 선교에 있어서 크나큰 손실이 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 교회는 이 양자의 대립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WCC 부산 총회 개최를 두고 극심한 대립이 
재현 된 것이 현재의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에 온 이주자의 수가 
수백만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각기 
자기의 주장 대로 선교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인식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과 연합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창조적 긴장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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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보쉬의 선교 신학에서 본  ‘이주민’ 선교  
이 단락에서는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 신학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보쉬의 생애를 살펴본 후 그의 선교 신학에 있어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논한 
후에 그것이 ‘이주민’ 선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보쉬의 생애  
보쉬(David J. Bosch) 11는 1929년 남아프리카 케이프 지역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으며 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충성스러운 구성원이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인종차별정책을 지원하므로 흑인들을 비-인간으로 보았으며 기독교 
민족주의적이며, 억압자인 영국에 대한 마음의 분노를 가진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는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하여 기독학생협의회에 가입했으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느꼈다. 대학 생활 일년이 지난 여름에 흑인 노동자를 위한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야만인으로 알았던 그들이 악수를 청해 왔을 때 주저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 
다. 윌버트 셍크는 그의 강의록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옮겨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예배를 위한 모임 장소에 모여서 떨고 있던 그들은 나와 
악수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그 상황은 내 일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순간들 중 한 순간이었다. 주저하고 있던 나의 모습을 본 그들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사실,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악수를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했다. 그때서야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henk 2017:23). 
그 사건이 보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건이라고 회고한다. 당시에 당장 흑인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사람 사이를 구분 짓는 것들 
보다 함께 공유하는 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사건 이후 보쉬는 학과를 바꾸어 신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와 언어학 석사를 
취득했다. 스위스 바젤로 유학하여 오스카 쿨만의 지도 하에 박사 논문을 작성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인종차별이 죄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1957년 남아프리카로 돌아왔으며 
                                                     
11 이하의 내용은 Wilbert R. Shenk 교수의 풀러 강의안(2017)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판 준비 
중의 내용이라 출판 후의 인용에 양해를 구하였지만 출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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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개혁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받고 9년 동안 메드왈라니 지역에서 목사로 사역했다. 
그 곳에서 그는 아프리카인 기독교 동역자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며 타문화권을 
선교하는 선교사의 자세가 공감과 겸손과 온유를 요구하는 섬김과 협력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한 선교 사역의 경험을 통해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법을 배웠으며 환경에 
반응하면서 그의 선교 신학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이 물려받은 보수적 
신학이 선교에 장애가 되는 것을 보고 그의 관점을 바꾸게 되었다(2017:24). 
1967년 보쉬는 트랜스 케이 신학교 선교학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이 학교는 흑인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회 협의회를 조직하여 연합과 
협력을 이루어 내었다. 이 기간 동안 저술 작업도 진행하여 자신의 박사 논문과 세 권의 
짧은 책을 출간했고 수많은 논문들을 썼다. 인종 차별의 상황 속에서 종 됨을 주제로 하는 
그의 연구는 성경적 선교적 신학을 구축하는 일생의 작업이 되었다(2017:25).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에 맞서서 미몽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전력하는 보쉬는 
신학적 선교학적 고려 이상의 것이 작용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사회 정치학적 요소가 
선교학적 요소에 결합되어 있었다. 선교 사역이 백인 지배 정책에 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나 표면은 그렇지 않을 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다. 보쉬는 이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비판을 제기 하였고 교회와 정부는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를 진정한 
아프리카너가 아니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정부와 교회 양자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자로 
의심을 받아 네덜란드 개혁 교회 교수 임용을 거부 당한다(2017:25). 
1971년 보쉬는 남아프리카 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그 학교는 
전형적인 대학과는 다르게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학생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종적 구성이 다양했다. 남아프리카 대학은 보쉬와 같이 반인종차별적이고, 반 네덜란드 
개혁적이라 그가 안전하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행운의 자리였다. 1972년부터 1992년 
까지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전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을 지도했다(2017:25). 
데이비드 보쉬는 자기가 성장하고 자란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끝까지 사임하지는 
않고 그 속에서 충성된 비판을 추구해 나갔다. 지도부의 외면 속에서도 그는 지속적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비판하였고 용감하게 선교 연합의 일 들을 수행해 나갔다. 1979년 7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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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남아프리카인 기독교 리더십 협의회의 조직을 도운 일은 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신학적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기독교인들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로만 가톨릭, 
오순절, 카리스마틱, 흑인과 백인들, 친정부주의자와 반정부주의자들)이 전국으로부터 
모인 수가 오천 명이 넘었고, 준비 기간이 2년이었으며,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적 
기술이 동원 되었다. 모든 것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잘 진행 되었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이제 폐회 예배 설교자인 마지막 강사 선정만이 남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만장일 
치의 결정으로 보쉬를 지명했다(2017:25).  
데이비드 보쉬의 업적을 정리해 보면 남아프리카 선교학회를 형성하는 일, 그리고 
다른 선교학 잡지들이 하고 있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 ‘미시오날리아’ 선교학 잡지를 
간행하는 일들이다. 또한 세계적인 선교 대회에 강사로 초청되어 성경에 대한 충실과 
학자의 탁월성, 그리고 선지자적이면서 동시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서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양측을 오가는 거의 유일한 선교사였다(2017:26). 
그는 1992년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결과로 응급구조대가 그를 빨리 구하지 못한 채 
과다출혈로 서서히 사망하였다. 보쉬의 동료였던 한 흑인은 그러한 응급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을 기대 할 수 없는 아프리카 흑인처럼 사망했다고 언급했다(Shenk 2017:26).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 신학  
이 단락에서는 보쉬의 선교 신학 중에서 창조적 긴장과 선교적 문서로서의 성서 
해석이라는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선교적 주제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창조적 긴장  
보쉬의 선교 신학 중에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것은 창조적 긴장이다. 기독교의 
본성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에서 이미 모순과 역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긴장이 있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다. 복음주의적 선교를 
선호하는 쪽에서는 완전한 확증, 불확실함의 배제, 질문의 단념, 논쟁의 종료 등 복음 진리 
선포에 있어서 애매하지 않는 교리를 좋아한다. 그래서 ‘긴장’이라는 개념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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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보이지는 않지만 선교 신학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역설, 이율배반, 긴장이라는 기독교 
진리의 역설적인 본성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 ‘긴장’의 개념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Corrie 2001:98). 
보쉬는 다음의 세가지로 긴장을 정의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데, 첫째는 ‘위기와 
기회’라는 상반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 둘째로 본문과 상황 사이에서 상반될 수 있는 
해석을 가진 선교로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혼란’의 긴장, 그리고 셋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존재와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라는 교회의 두 가지 소명 사이의 
긴장을 들고 있다(2001:100). 
그것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전통적 선교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기존의 패러다임의 변혁을 시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하며, 성경 의 해석에서 
상황화를 필요로 함을 인정해야 하며, 교회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 보며 정체성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쉬는 그의 저서 ‘변화하는 선교’ 에서 거의 거론되는 모든 
이슈마다 긴장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 긴장으로 인하여 생긴 위기를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온전한 해결을 찾아내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창조적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12  
선교의 현재 위기를 무시하거나 회피할 가망이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게 타당한 길은 가장 진지하게 그러나 이 위기에 굴복함이 
없이 현재의 위기를 대면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기회만을 보고, 모든 측면의 
위험을 잊은 채 돌진한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위험만을 보고 몸이 
마비되어 후퇴한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과 기회의 공존을 인식하고 두 
요소에 의해 촉발되는 긴장의 영역속에서 우리의 선교를 수행할 때에만, 
우리의 높은 소명에 충실할 수 있다(Bosch 2000:32). 
창조적 긴장이란 서로가 팽팽히 맞서는 양 극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새로운 
결과를 창출해 내는 과정으로 승화시킬 때 그 긴장을 ‘창조적 긴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적 긴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팽팽한 두 개의 극단주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교에 있어서 개인의 영혼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 하는 두 극단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두 그룹이 서로 만나야 한다. 
                                                     
12보쉬는 변화하는 선교의 첫 11페이지 안에서 세 개의 긴장을 정의한다(John Corrie, 
ANVIL, volume 18, No2, 2001, 100).  보쉬는 이 책의 첫 주제를 이것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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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장치의 설치만으로 ‘창조적 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긴장은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쪽 편이 자기 진영의 논리를 
끝까지 펼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진영의 붕괴를 시도한다든지 또는 자기들의 위상은 
그대로 보증되고 유지된 채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Corrie 2001:99). 
이와 반대로 ‘창조적 긴장’을 만들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긴장이 창조 
적인 것이 아니며 긴장의 모든 경험이 적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말은 
모든 긴장을 반드시 창조적인 결과로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상대편이 틀린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차라리 한 쪽 편을 가게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분명한 오류를 가지고 있고, 이 쪽 진영의 진리가 애매하지 
않다는 확증을 받았다면, 상대방을 그 자신의 길로 가게하면 안되는 이유는 ‘창의적인 
상호해석’을 통하여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이 종결되지 않도록 양 끝을 잘 잡고 유지하며,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그것들 사이의 관계성을 지탱하며, 각자를 긍정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렇게 할 때 긴장의 극단에 있는 다른 하나가 선입관 없이, 둘 사이의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떤 새로운 것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도그마와 계몽주의의 범주화 하는 경향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2001:101). 
보쉬는 선교와 관련하여 이 주제를 발전 시켜왔는데 그의 주요 주제인 ‘부상하는 
에큐메니칼 패러다임’과의 관계에서 모든 긴장은 연속과 변화 사이, 전통과 변혁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장애로 작용하는 것들을 뒤집는 촉매가 되었다. 한 예로 그의 교회에 대한 
견해를 통하여 창조적 긴장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 
수한 교제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배타성이 불가피한 반면, 세상에서 실천하는 연대의 
선교와의 사이에는 창조적인 긴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두 극단주의는 교회가 성장하여 
그 자신의 삶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피조물이 되어 그들의 연합, 상호적 
사랑, 모범적 행위, 그리고 빛나는 기쁨이라는 그 본성에 의하여 선교의 교회를 만듬으로 
연결된다(Bosch 2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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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의 비전은 종말론적 차원을 가지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나 하는 사이의 긴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에 대한 ‘지금’과 ‘아직 아니’ 
사이에 또 다른 긴장을 창조한다. 보쉬는 교회는 항상 예비적인 공동체이며, 영광을 향한 
길 중에 있으며, 그래서 계속 길을 가는 가운데 항상 어떤 영역에서 그 정체성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두 주장을 넘어서는 한 길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이 
면서 동시에 여기 지금 지향적인 선교의 종말론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긴장 속에서 이미와 아직, 죄와 반역의 세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이미 시작된 새 시대와 아직 끝나지 않은 옛 시대, 
칭의뿐만 아니라 정의, 해방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함께 붙잡는 종말론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소망은 현재의 실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 때문에 소망한다(2000:746).  
결론적으로 창조적 긴장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절한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여 
선교에 임하게 할 것이므로 이 개념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단주의 진영 사이에서 
일어나는 교착을 탈출하는 길을 ‘창조적 긴장’에서 찾아야 한다. 복음주의와 사회 변혁, 영 
적인 것과 인간화, 말씀과 행위, 담대함과 겸손함의 양 쪽을 보증하는 선교의 통합을 이룰 
때 포스트모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긴장을 이루는 비결은 패러독스를 긴장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하여 서로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관점을 창조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Corrie 2001:106). 
선교적 문서로서의 성서 해석    
보쉬의 선교 신학 중에서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서를 선교적인 
문서로 이해하여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다(Bosch 2000:41).  
보쉬의 세 가지 신학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는 선교를 위한 깊은 
성경적 기초를 닦기 위해 매우 노력했다. 그 당시의 선교 운동 내에서는 
성경의 역할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고와 실천을 위한 교과서 
수준 정도로만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보쉬는 이 사실을 안타까 
워했다. 그는 선교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된 사실이기 보다는) 성경 의 
군데군데에서 적당히 “추출된”텍스트로 정의되고, 문맥과 상관없이 




대위임령에 의한 선교에서처럼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선교적 구절들을 찾는 그러한 방법에서 벗어나 
선교의 정당성은 신구약의 중심 메세지에서 힘차게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 
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증거한다는 것이다(Shenk 2017:33). 
보쉬는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선택의 
목적은 봉사이며 그 대상은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섬김이라고 
해석한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의 축복이 되는 것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구약의 전통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가 조상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소개되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나간다는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고 있다(Bosch 2000:45-48). 
 그러나 자신들의 사명이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던 세례 요한을 포함한 예전의 선지자의 이해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탄생 이전 
수세기 동안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것이라는 확신이 퍼진 가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구원 얻을 것을 선포한다.  가난한 자들의 희망으로 
이해되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부자와 가난한 자, 억압자와 피억압자, 죄인과 탐욕을 품는 
자 모두를 수용하는 선교의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과 
함께 이방 선교와 세계 선교의 당위성을 제자들에게 주었다(Shenk 2017:37).  
그러므로 우리가 “최초의 기독교 선교의 기원”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예수님 속에서 찾아야 한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부활절 
이후의 그의 제자들의 설교와 똑같이 “선교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 기독교 선교의 참된 출발점을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가 “최초의 선교사”로 불리워져야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님이시다(Bosch 2000:64). 
보쉬는 구약과 신약 양쪽 모두에서 병행하는 ‘해석학적 기본’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긍휼, 역사, 고난, 그리고 품행이다. 이것을 구약에서 관찰 
한 후에 똑같이 신약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첫째, 긍휼에 대한 논의에서 보쉬는 구약 성서의 선교적 의미를 어떤 보편적인 
본문에 의하기 보다는 차라리 시달리고 압박받는 약자를 옹호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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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하신 것에 두기를 선호한다. 압제받던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구출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의 하나님 
이시며 그가 선택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긍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선택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며 이 섬김이 중지된 곳에서는 선택의 의미를 잃는다. 이스라엘은 이 
선택을 편애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그들 중에 있는 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했으나 착취하였고, 요나의 이야기에서 보여지듯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인 줄 알면서 그것이 이방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Bosch 2017a: 443). 
둘째, 선교의 기초를 다지는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의 종교가 자연의 영원한 순환과 제의적인 장소에 매여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역사가 하나님의 활동의 장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 
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선민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그 분 만이 참 하나님이시기에 열방에 그 분을 알려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한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활동이 그들을 다른 백성 과 구별되게 하였 
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편애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중요성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바벨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한없이 돌고 도는 싸이클에서 
벗어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가는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종교만이 진실로 선교적일 수 있다고 선언한다(2017a: 444). 
셋째, 구약성서의 선교적 기초에서 중요한 요소로 보쉬는 ‘고난’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고난은 구약의 ‘보편적인 주제’로 불리는 그런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서 
절정에 이른 것이며 제2 이사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능성의 열매를 맺게되는 것이 국가적인 승리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 재앙을 
당했을 때 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가 세상을 향한 증거는 장황한 
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조용히 고난 당하는 것 임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구약성서에서 선교의 가장 높고도 깊은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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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사장의 정의는 지배자가 
아니라 종이며, 그 자신이 제단의 제물이 된다는 것이다(2017a: 445). 
넷째, 보쉬가 가장 절정으로 꼽는 구약성서의 선교적 차원의 요소는 ‘행실’이다. 
선교의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선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행위로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법정의 증거자로 서야 한다. 
그러나 그는 가장 이상하면서도 확실히 쓸모없는 증거자인데 왜냐하면 그는 말할 수도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벙어리요 소경인 이 증거자의 메시지는 말의 선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존재와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경험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의 
선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구성된다(2017a: 446). 
이어서 보쉬는 신약 성서에서도 같은 주제로 이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질문하면서 선교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에 비해 보쉬는 구약성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선교를 논하고 
있다.  
첫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선교의 동기라는 사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쉬는 지적한다(2017a: 447).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복음서는 넘쳐나고 있다. 지배 계급층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천한 백성들을 율법도 모르는 죄인들이라고 경멸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와 편견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관점을 바꾸는 법을 보여주셨다. 
토라의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며,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는 나사렛 
회당의 설교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의도적으로 빼 버림으로써 강한 
인상을 남겨 주셨다. 그의 제자들은 토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기존 가치들을 분석하는 법을 배웠다(Bailey 2016:241). 
둘째, 신약성서의 선교적 차원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그것의 역사적 
특성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계시의 역사이지만 그것은 일반 
역사를 위한 것이 되므로 일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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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이지만 이 분을 통하여 전체 역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것이다. 
예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을 넘어서서 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일하셨지만,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한 이방 선교라는 필연적인 전개를 가져온다. 
제자들의 세계선교는 선교적 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위임령의 ‘가서’는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가서 선교 하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이제 행동해서 가는 길에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다. 이방 선교의 역사적 때가 되었으니 명시적인 명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쉬는 해석한다(Bosch 2017a: 449). 
셋째, 구약 성서에서 고난이 이사야 53 장에서 절정을 이룬것과 같이 신약에서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의 고난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재앙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였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지도로 토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는 
선교를 과시나 승리주의로 정의하는 장사꾼의 행위를 거절했다. 
그와는 반대로 약함을 자랑하는 포로로 자기를 제시한다. 고린도의 자칭 큰사도라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바울은 약함, 고통, 그리고 고난이라는 주요 개념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한다. 그는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다고 표현함으로써 고난과 고통이 
사도됨의 일상적인 증거라고 말한다. 성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며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바울의 고백은 성공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경종이 된다. 참된 선교는 세상에서 피해를 입고 신음하는 교회라는 것에서 
드러난다. 바울 선교와 그 반대자들의 차이점은 바로 십자가에 놓여있다고 보쉬는 
말하였다(2017a: 450). 
넷째,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쉬는 ‘행실’을 강조한다. 교회의 선교는 지역적인 
어떤 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지듯이 믿는자들의 품성에서 선교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부러움과 시기로 물어오게 되면 답변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곧 선교가 될 것이다. 보쉬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곳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갈파한다(2017a: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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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쉬의 성서 해석을 요약하면 성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이며, 
구약과 신약 모두가 선교의 개념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이며, 교회가 세상을 항하여 역동성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한 유일한 상징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행동 양식은 긍휼이며 이것은 예수의 사역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를 위한 성서적 고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기 성찰을 계속할 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이주민’선교에 적용한 데이비드 보쉬의 선교 신학  
이제 보쉬의 선교 신학을 ‘이주민’ 선교에 적용해서 논하고자 한다. 보쉬의 신학 
주제 중 ‘부상하는 에큐메니칼 패러다임’에서 몇 가지를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선교’ 개념은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교적인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교회는 그 지역의 선교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를 실시함에 있어 ‘함께하는’ 선교의 개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회 대신에 다른사람과 ‘함께’ 하는 
교회를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화하고 있는 선교 패러다임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그들은 수여자였고 제3세계는 
수혜자로서 인식됨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었음을 반성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도 그들이 단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창조적 긴장을 이루는 
작업을 함께하는 교회로 서의 선교가 필요하다. 
둘째, ‘포괄적인 선교’의 개념에서 이주민 선교의 적용을 기술해 보면, 구원의 
중재자로서 교회는 전통적인 구원의 정의로만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사회 참여를 마비시키고 교회 활동에만 몰입시키는 좁은 정의를 내리게 된다. 하지만 
계몽주의 이후 이 구원론은 도전을 받았고 사회 참여에 의한 구원이라는 대안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새로운 현대의 패러다임의 구원론이 필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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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재림 이라는 요소를 가진 구원 
해석이며 그것은 사회와 개인, 영혼과 육신, 현재와 미래를 구원 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오직 영혼 구원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회적 참여를 통한 삶의 개선을 행함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창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구원은 인간 존재의 필요들과 사정들만큼 응집력이 있고 넓고 깊다. 
(중략)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눈물을 제거 하실 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억압 받는 자들의 눈물을 체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언젠가 
더 이상 병이 없을 것을 아는 자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와 개인 속에서 
병의 정복을 기대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적이 사라질 것을 
믿는 자는 이미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역사하는 그 대적을 지금 대적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구원과 관계있기 때문이다(Bosch 2000:592).  
다음은 레슬리 뉴비긴에서 나타나는 선교 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신학에서 본 ‘이주민’ 선교  
이 단락에서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신학에서 나타나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먼저 레슬리 뉴비긴의 생애를 살펴본 후 그의 선교 신학적 주제 중 ‘이주민’ 
선교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레슬리 뉴비긴의 생애 
뉴비긴은 1909년 영국의 뉴캐슬에서 중산층의 장로교 가정에서 출생했다. 
뉴비긴은 1928년 대학에 입학하여 기독 동아리에 가입했으며 기독교 서클의 봉사 활동 
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이후 인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하였다 
(Newbigin 2011:63). 
우리가 지낸 마지막 주 동안에 약 육십명의 사람들이 랭트위트메이저의 
바닷가 근처 캔버스 천 속에서 진행하는 캠프에 왔다. 상황은 좋지 않았다. 
어느날 밤에 그 사람들이 캠프로 독한 술을 많이 가지고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술에 취해 서로 싸웠다.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처음에 
알지 못했다. 한참 지나서 우리는 평정을 찾았고 나는 철저한 패배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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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며 내 텐트로 돌아갔다. 나는 그 상황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가 
깬 상태로 누워 있었을 때 한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아마도 몇 주 전에 
윌리암 템플 옆에서 내가 읽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걸쳐있는 십자가 였다. 
이상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 전체 세계를 포용하는 팔을 가진 십자가였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가장 절망적이고 추악한 인간의 참혹함에 
닿아 있었지만 생명과 승리를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확신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따라야 할 단서라고 말이다. 그때부터 내가 길을 잃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언제나 알게 되었다. 나의 이해나 용기의 끝에 
다다랐을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2011:11). 
뉴비긴은 그 방학이 끝났을 때 헌신된 크리스챤이 되어 캠브리지로 돌아왔다고 
술회한다. 웨일즈에 있는 퀘이크 교도들이 후원하는 실직한 광부를 위한 서비스에서 
수주간을 보낸 그 사건이 뉴비긴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1936년에 안수를 받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다. 1939년부터 1946년 까지 
남인도 연합 교회를 형성했고, 1947년에서 1959년까지 남인도 교회 주교로 봉사했다. 
1961년 뉴델리 WCC 총회에서 국제선교협의회(IMC)와 WCC의 통합을 주도 했으며 WCC 
부총무로 섬겼다. 1965년 다시 인도로 와서 마드라스 주교로 임명되어 65세로 은퇴 할 
때까지 사역하였다. 1974년 영국으로 귀환하여 샐리 오크 칼리지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교수로 5년간 봉직했다. 그 이후 1980년 윈슨 그린 연합 개혁 교회를 사역하였으며 1988년 
목사직을 사임했다. 
뉴비긴은 30년 이상 아시아에서 살다가 그가 태어난 영국으로 돌아와 유럽의 
기독교 상황을 목도하고는 충격을 받았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은 선교지가 
되어 있었다(Newbigin 2012:17). 뉴비긴은 서구 사회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현실을 
직면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구 문화를 분석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과학과 이성, 다원주의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Newbigin 2011:512). 
그는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13라는 책을 시작으로 그는 후반부 영국의 
생활을 서구 사회에서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가지 강연과 저술과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냈다.14 이미 기독교 왕국에 살고 있다는 착각속에서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점이나, 서구 문화와 기독교를 동일시 하는 점(Newbigin 2005:11),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과학과 이성이 진리로 자리 잡게 되고(Newbigin 2013:44), 종교는 개인의 신앙 차원의 
사적인 것으로 밀려 난 점(Newbigin 2008:23),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주장할 것인가(Newbigin 1998:40)에 대하여 답하면서 그의 생애 말년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 이라는 자서전에서 보듯이 서구 세계 의 선교를 위해 달려갔다. 
1982년 그의 나이 72세가 되었을 때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가 그의 전투 보고서를 
제출하듯이 내어 놓은 이 자서전은 그러나 10년 후에 다시 신판을 추가하여 발행하였는데 
그는 “내가 1982년에 전의 장들을 마쳤을 때에는 나를 새로운 방향과 현재의 임무들로 
전환시킬 10년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다(Newbigin 1993:242)” 라고 기록했다. 그는 
1998년 88세로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다(Shenk 2015:19).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 
이 단락에서는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신학 중 가장 특징 있는 선교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뉴비긴의 선교 신학을 인도 선교사 시절과 영국 귀국 후의 교수 시절로 
나뉘어 보기로 한다.   
선교와 연합  
첫번째로 레슬리 뉴비긴의 인도 선교사 시절의 선교 신학 주제는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이라는 주제이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남인도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탄생시킨 
그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모두가 하나 되기를 열망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준행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인 이해를 되찾는데 열정적이었다(Shenk 2015:39).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나뉜다는 
것은 자기 모순일 뿐 아니라 복음 선포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것이다. 그는 선교와 연합을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으며 선교는 연합에 의존하고 연합은 선교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연합의 현실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도에서 성공회와 다른 교단 간의 연합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양측의 걸림돌이 되는 안수 
문제와 주교의 직제 문제를 해결해 냄으로써 결코 교회의 연합이 허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뉴비긴의 큰 공헌이라 하겠다(정용갑 2015:45).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둘째, 레슬리 뉴비긴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하는 선교 
신학적 주제를 다루어 주었다. 인도에서 선교사 사역을 은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온 뉴비긴 
은 신학교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교수 사역을 하였다. 1988년 그는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동시대 유럽 문화의 축소판 같은 다양한 구성원을 학생으로 만나면서 세속화되고 회의적 
이고, 종교에 대해 불신적이고, 교회에 대해 환멸을 느끼며, 의미를 찾고 있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 지 알지 못하는 동시대 문화의 실험실 같은 상황에 답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 담았다(Shenk 2015:37).  
그는 유럽과 같은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저술과 강연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주제는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모든 
나라의 선교에 있어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이주민’ 선교에 적용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 신학  
이제 뉴비긴의 선교 신학 중의 중요한 주제를 이주민 선교에 적용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적 이슈는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선교적 차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임을 말하는 것이고 선교적 의도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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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여기서 넘어가야 하는 경계선은 지역만이 아니라 인종, 이념, 신학 
등 심지어 개인의 고정 관념과 삶에서 조차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 주변의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이 열릴 것이다. 
때로는 이선교적 의도에 대한 이해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타문화권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선교적 차원은 교회로 하여금 항상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함을 상기시키게 한다. 자칫하면 교회 내부의 차원에 머물러서 조직에 
치우치게 되고, 제도화 되어서 주변 사회나 특히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도 있다. 
더 나아가 선교적 의도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라 하겠다. 
교회에서 훈련 받는 성도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그 범주를 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교적 
의도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차원의 신앙을 가지기는 어려운 
것이다. 주변의 이웃에게 전도를 하라는 가르침은 많이 받고 실행도 하고 있지만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의도에 대한 훈련은 거의 받아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지역 이웃과 똑 같은 차원의 전도 대상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점이나 더구나 이슬람이나 불교 등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을 전도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대구 지역에서도 본 교회 좌우에 스리랑카인들의 불교모임과 인도네시아 인들의 
이슬람 모임이 자리하고 있어 주일 아침에 그들과 마주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선교적 
의도를 가지기 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일 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뉴비긴의 선교적 차원과 선교적 의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될 것이며 특히 인도에서의 선교에서 불가촉 집단을 향한 뉴비긴의 선교는 ‘이주민’ 
선교에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둘째, 약함에 의한 선교이다. “선교의 정의는 종으로서(약함) 교회가 경계를 넘는 
것이지, 세상을 정복하는 것(강함)이 아니다”(정용갑 2009:244).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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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그를 
거절하는 자들의 손에 잡혀 죽음에 넘겨지신 그 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 분은 그 나라의 
공적인 삶 전체에 도전하셨으며 그 결과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가고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를 당하였다(Shenk 2015:152).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는 교회와 국가 관계처럼, 그리고 작게는 지역관공서와 교회 
관계에서처럼 강함의 선교 방법이 오히려 진정한 선교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한 
단체장의 신앙으로 그 기관안에 교회를 설립하고 채플을 실시할 경우 십중 팔구 그 
단체장이 바뀔 때 모든 선교 구조는 더 어렵게 되고 그나마도 실행하던 신앙 생활도 
위협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것은 선교는 약함에 의한 것이어야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은 소돔성을 빠져 나온 롯의 모델도 아니요, 
니느웨성의 멸망을 지켜 보는 요나의 모델도 아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도 선교는 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세상이 망하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 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모습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는 특히 낮은 자세와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고 




제 5 장 
 
현대 시리아 난민 사태로 본 ‘이주민’ 선교 
이 장에서는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논하고 자 한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제한적 자료 사용의 방식을 택하여 현대 시리아 사태에서 발생한 시리아 난민을 
통해서 본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동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강조되는 현대 시대에 
서는 시리아 사태가 국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난민 사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며,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시리아의 역사  
현대 시리아의 역사는 신생 독립국이 된 이후부터이지만 성서에 나타나는 
시리아는 성서의 역사만큼 이나 오래 되었다. 구약의 아람, 신약의 수리아 지방이 바로 
오늘날의 시리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는 현대 시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 시리아  
시리아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에 속한다. 고대 시리아의 
모습은 성서에서 잘 관찰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지구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이 지대는 나일강 유역, 지중해 연안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일부를 포함한다. 시리아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농경과 목축이 발달해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할 즈음, 시리아 지역에서는 에블라 왕국(Ebla 
Kingdom)이 탄생해 수준 높은 문명을 향유했다(Jörg Michae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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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나타나는 수리아는 팔레스타인과 페니키아의 북쪽 지역으로부터 북동쪽의 
유브라데강과 북서쪽 터키 남부의 타우루스 산맥, 그리고 동쪽으로는 지중해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리아는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기 전 까지 바사의 통치 
지역이었으며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의 투쟁 끝에 셀류코스 제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 제국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으며 후에 로마에 정복되어 속주가 되었고 안디옥은 
로마에서 세번째 도시로 인정되고 있었다. 유대는 일반적으로 수리아 지방의 일부로 여겨 
졌다(아가페 성경사전 편찬위원회 1991:892). 
중세와 근세 시대의 시리아  
로마 시대에는 동로마에 속했으나 후에는 이슬람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몽골의 정복 그리고 16세기 이후부터 20세기까지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근대 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서방 세계에 의해 중동
15이라 불리며 이 지역은 식민지로 변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패전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크게 축소되어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등이 떨어져 
나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아라비아만이 독립을 얻고 나머지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의 패권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레바논과 
시리아지역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다. 시리아 지역을 종교와 인종으로 분열해 통치하려 
는 프랑스의 시도에 대항해 아랍인들은 단결과 독립을 추구하여 1920년 시리아 아랍 
왕국을 선언했으나 불과 몇 개월 뒤 마이살룬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프랑스의 공고한 식민 
지배에 들어갔으나, ‘아랍 민족주의에 힘입어 레바논과 시리아는 1943년과 1946년에 각각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Jörg Michael 2015). 
                                                     
15 중동(中東, Middle East)은 동지중해부터 페르시아 만까지의 영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포함한다. 어디까지가 중동이라는 정확한 경계선은 없지만 
중동이라는 말은 보통 근동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며, 극동이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다. ‘ 중동’ 이라는 용어는 1900년대에 들어서 영국이 사용하였다(위키백과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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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독립국 시리아  
아랍민족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하여 1946년에 탄생한 신생독립국 시리아 초기에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시리아를 이끌었으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거듭하면서 점차 
군부의 정치참여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수 차례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다가 1963년 
3월 8일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바아스당(Baath Party) 소속 군 장교들의 
쿠데타가 성공한 뒤로는 바아스당이 유일한 집권당이 되었다. 
독립국가 시리아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고립된 처지가 됐다. 레바논을 
제외하면 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을 등에 업고 
있었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스라엘과 터키,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와 요르단이 세력을겨루는 가운데, 시리아는 어떤 후원국도 없이 
위태롭게 독립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46년 세웠던 첫 헌정 시리아 
정부는 불과 3년 만에 쿠데타로 무너지게 된다. 1949년 한 해에만 세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으면서 헌정 시리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후 
시리아는 군인 출신들이 집권층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Jörg Michael 2015). 
1970년 수정혁명으로 공군 장교 출신이자 알라위파(Alawites)인 하피즈 알-
아사드(Hafiz al-Assad, 1970~2000 재임)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시리아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인 아사드 일가를 중심으로 바아스당, 알라위파, 군부가 통치하며 이에 협력하는 
수니파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굳어졌다. 30년을 통치하던 알아사드가 죽고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다(김한지 2014:58). 
2000년 바샤르 알-아사드 집권 이후 새 대통령의 젊은 나이, 영국에서의 오랜유학 
생활,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IT 기술에 대한 관심사 등은 시리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바샤르는 집권 초기에 몇 
가지 실험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시리아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시대가 
오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바샤르 알-아사드 집권 초기에 “ 다마스쿠스의 봄(the 
Damascus Spring)” 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문인, 예술가, 학자 등이 
주도한 이 운동은 행정, 사법, 경제 개혁, 집회, 출판, 표현의 자유, 검열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고, 바샤르 대통령도 정치범을 석방하고 지식인과 예술가 단체를 직접 후원하는 등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2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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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운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지자 위기를 느낀 바샤르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다. 그의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개혁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정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전개 되었다(2014:60-61).  
현대 시리아 사태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이른바 재스민 혁명16이라는 아랍 민주화 운동은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 시리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 1월, 시리아에서도 SNS를 통해 
접한 튀니지 사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2011년 
3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반정부세력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2011년 7월 이후로는 반정부세력이 군사조직을 형성하여 무장투쟁에 돌입했고, 
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이 격화되었다. 양측의 충돌이 점차 전면전 상황에 이르고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자 UN은 2012년 6월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12년 7월에 시리아의 
상황을 내전(internal armed conflict)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한지 2014:54). 
시리아의 국내 상황  
시리아 국민은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종교적으로는 수니 무슬림들이 인구의 60 
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알라위, 기독교인, 드루즈 등 다양한 소수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인종상으로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아랍인들과 구분되는 소수 인종 쿠르드인이 있다. 
종교에 따라 사는 곳이 달라지기도 한다. 알라위들은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며, 
드루주파는 남쪽, 쿠르드족은 북쪽, 또기독교인들은 전 지역에 걸쳐 거주한다(Jörg Michael 
2015). 
                                                     
16 2010년부터 2011년에 걸쳐 튀니지에서 일어난 혁명이다. 튀니지의 나라 꽃인 재스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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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모든 종교와 인종에 걸쳐 배출됐기 때문에 정치지도력을 
확보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 
1963년에는 바스당(아랍 국민당)이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1970년에는 현 대통령인 바샤르 알-아사드의아버지인 하피즈 알-아사드가 
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다. 하피즈 알-아사드는 소수 종교들과 도시 
수니파들의 연합정권을 구축하면서 국가적 안정을 꾀했다. 하피즈의 
통치는 군인들과 바스당, 그리고 소수의 개인적 추종자들의 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 신 세습주의’ 라 불리는 이런 식의 통치는 중동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방식이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이 
방식도 끝을 맺는다(Jörg Michael 2015). 
이렇다 할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시리아는 1970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석유에서 조달된 재정으로 사회 개혁을 시행하고 
교육제도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지위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 시리아 여성들은 
어떤 아랍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평등을 누리고 있었다. 시리아의 발전에 더욱 
핵심적이었던 것은 종교와 정치가 철저히 구분됐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인정됐으며 
누구도 종교의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지 못했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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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국제 관계  
시리아의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시리아와 이웃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 설립을 지원하자, 시리아는 1956년 소련과 우방 관계를 맺는 
선택을 한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랍인들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이 세워지자 많은 아랍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다수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시리아에 
정착하게 됐다.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에는 1967년과 1973년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고,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가장 비옥하고 물이 많은 골란 고원을 점거했다.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점유는 국제법상 불법이었고 UN은 다양한 결의안을 통해 골란 
고원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하고 있다(Jörg Michael 2015).  
미국과의 관계는 송유관 구축 문제로 대립 관계에 놓였으며 그 상황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1949년에는 사실상 미국이 운영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회사가 시리아 
영토를 관통해 유럽에 닿는 송유관을 구축하려 했다. 당시 시리아 대통령이 
제안을 거절하자, 미국 CIA는 시리아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군사 쿠데타를 
지원한다. 그 해에만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시리아 정치는 혼란의 
도가니가 됐다(2015). 
이렇게 송유관의 문제는 시리아의 국제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있다.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 속에서 언제든지 정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존재 
한다. 친미 노선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석유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시리아를 친미 정권으로 만드는데 동조하고 있으며, 반면 이란과 이라크는 이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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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의 원인과 전개  
이 단락에서는 시리아 내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내전의 원인  
시리아 내전의 원인을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내적인 원인으로는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소수인 알라위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것은 
다수인 수니파와의 관계에 따라서 정권의 안정 여부가 달려 있음을 뜻한다. 또한 소수민족 
인 쿠르드족의 요구를 적정 선에서 잘 관리함으로서 정치적 위기를 넘어야 한다. 정치적 민 
주화에 대한 요구는 항상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다.   
권력을 장악한 아사드 정권은 민주화의 가능성을 애초부터 차단했다. 
바아스당이 집권한 1963년에 발효된 비상사태법(Emergency Law)은 2011년 
4월 민주화 운동으로 철폐되기까지 46년 동안 효력을 발휘했다. 이스라엘 
과 군사 대치 중이라는 것이 명분이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정치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반정부 움직임을 차단하는 것이 비상법의 주요 역할이었 
다. 비상법 체제 하에서 시리아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했다(김한지 2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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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경제적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석유 고갈로 인한 국가적 수입 감소와 
장기간의 가뭄, 그리고 기후변동으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를 들 수 있다. 어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가 어려워 지면 반정부 활동은 활발해지고 정국은 불안하며 더 
강압적인 정책에 반발하며 사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바샤르 정권이 이룬 일부분의 성과마저도 국민들에게 고루 돌아가지않고 
극소수만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서민경제상황은 매우 악화되었다. 2003 
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대도시에 집중된 경제 개발로 농촌과 
소도시의 타격이 컸으며, 2005년 시리아 정부가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SME(Social Market Economy)정책을 발표한 뒤로 정치-경제 엘리트간의 
유착이 가속화되며 소상공인을 희생시켰다(Haddad, 2012b, 26-27). 
결과적으로 독재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사회주의 
바아스당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무색해졌다. 이처럼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경제 개혁 및 개방정책의 불완전한 성공이 서민층을 경제난에 
빠뜨린 것도 반정부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김한지 2014:62). 
세번째, 지역적 원인으로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크게 작용했다. 이라크는 
시리아와 같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였는데, 미국 침공으로 인해 종파 간 내전이 발생했고, 
그 결과 10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인근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유입되었다.17 
또한 외적인 원인으로는 국제적으로 2001년 9.11테러와 그 여파로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가로 간주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 정치적 제제를 가한 것과,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바샤르의 정치개혁과 
경제자유화 정책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   
내전의 전개 과정  
이제 시리아 내전의 전개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촉발된 
이른바 ‘아랍의 봄’ 18 은 튀니지를 시작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으며 튀니지와 예멘,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3년 이후 160만 명 이상의 이라크 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2006. 10.23). 
18 ‘아랍의 봄’ 이라는 용어는 언론에서 사용하였다 (BBC News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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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에서는 2011년 1월에 그 영향을 받은 소요 사태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시리아는 그 지역의 다른 어떤 나라 보다도 개방적이고, 개혁적이었기 때문에 
바샤르 대통령은 ‘아랍의 봄’의 영향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자신했다(김한지 
2014:63). 
내분이 시작될 때부터 강대국들은 시리아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했다. 2011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을 두고 서방 국가들은 (한국도 마찬가지) 
‘ 아랍의 봄’ 의 일환으로 시리아가 민주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당시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아주 작은 
규모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소수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시리아 내 소수파인 기독교인, 알라위, 쿠르드족, 드루즈 
등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남과 동시에 
친정부 시위가 더욱 큰 규모로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서방 언론들은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 보도하고 친정부 시위를 축소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Jörg Michael 2015). 
그러나 3월이 되면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바샤르 정권은 
비상사태법을 폐지하는 등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저항은 계속되었고 정부는 무력 
탄압을 자행하였다. 7월에는 그 규모가 백만명 이상으로 불어났으며 계속되는 무력 
진압으로 말미암아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권의 지지 기반인 바아스당과 
군대에서도 이탈자가 속출했다. 
그 이후 시위대에 대한 무력 진압이 심각해지자 정부군에 대항하여 무기를 잡은 
시민군이 등장했고, 이들은 정부군에서 이탈한 병사들과 함께 자유시리아군(Free Syrian 
Army)을 결성했다. 또한 2011년 8월 23일, 흩어져 활동하던 반정부 인사들이 터키에서 
뜻을 모아 시리아 국가 위원회 (SNC: Syrian National Council)를 결성하는 등 차츰 반정부 
세력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터기를 비롯해 서방 세계의 지원을 
입은 FSA는 정부군에 대항하여 곳곳에서 공격의 수위를 높였고, 급기야 대도시 전투로 
까지 번지자 UN에서는 2012년 6월에 시리아가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다(김한지 2014:64-65). 
이 후 반정부군은 미국과 터기의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 이슬람, 쿠르드의 단체들이 
합류하면서 2013년 3월에는 전 영토의 60퍼센트까지를 점령하여 정권을 무너뜨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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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친정부 단체 등의 지원을 입은 
정부군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였고 이에 비해 반정부군은 지도부가 나뉘어졌으며 
2014년 이후에는 극단적 테러 단체인 이라크, 샴 이슬람 국가(ISIS)19가 이슬람 국가(IS)를 
선언하는 바람에 내전 양상은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IS가 등장하는 
상황으로 변하였다.  
극단적 테러 단체인 IS 가 준동하는 바람에 서방의 지원이 주춤하였고 반정부군은 
IS와도 싸워야 하는 형국이 되었으며 급기야 IS 격퇴를 위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여 
국제적 전쟁으로 비화했다. 최근의 근황은 정부군이 전세를 장악하였고 IS는 거의 진멸 
상태에 놓였으며 반정부군은 대치 상태에 있다. 이리하여 민주화를 목표로 시작된 
시리아의 ‘아랍의 봄’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전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국제적인 이해 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2014:57). 
현대 시리아 난민의 현황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난민 사태는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다. 내전은 
종식되지 않고 있으나 본 연구가 진행되는 중인 지난 7월에 휴전이 선언되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6월까지의 유엔 발표를 중심으로 난민의 현황과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19  ISIS는 이라크-샴 이슬람국가를 말하는데 2004년에 출발한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추구하는 테러 조직이다. 샴은 고대 시리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라 
칭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을 기화로 IS(이슬람국가)를 선언했다. 그러나 서방 언론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겨레, 2014. 
9.11., hani.co.kr) 
20 2017년 7월 7일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남-서 지역 휴전에 합의하였다(뉴시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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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난민 현황  
유엔난민기구(UNHCR)21의 통계에 따르면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2017년 3월 
현재 500만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17). 시리아 국내의 난민 630만명을 
포함하면 시리아 인구의 절반인 천백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것이다. 
반정부 시위가 무력충돌로 격화된 2011년 말 무렵 이미 대부분의 부유층과 일부 
중산층 국민은 해외로 이주하여 자국의 사태를 지켜보며 귀국 여부를 가늠해왔다. 이들은 
대부분 레바논을 비롯한 주변 아랍 국가의 국적을 소유한 이중국적 또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거주 비자 등을 소유했거나 장기간 해외체류가 가능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내전이 격화되면서 대규모의 난민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여 인근 나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여 이후 6년간 난민의 행렬이 이어진 것이다. 시리아 사태가 
격화되어 진장 기미가 없어지자 본격적인 난민 행렬이 시작되어 2011년 말 2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여 주변국으로 몰렸다. 그 이후 2012년 50만, 2013년 230만, 2014년 370만, 
2015년 460만 그리고 2017년 3월로 500만이 넘었다. 
시리아 난민의 주변국 유입 현황 
가장 먼저 시리아 난민에 대비하여 난민촌을 설치한 나라는 터키이다. 이 후에 총 
25개의 난민촌이 건설되어 난민촌 수용인원이 250만명이 넘었으며 터키는 시리아 난민 
최대 수용국이 되었다.  
시리아 난민을 위한 최초의 공식 피난시설(Shelter)로는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하타이(Hatay) 주(州) 내 설치한 야일라다으1 텐트 
시티(Yayladağı1 Tent City)이다. 터키 정부는 2011년 3월부터 시시각각 
변하는 시리아 사태를 주시하여 시리아 난민 유입을 대비하였고 시리아 
국경 근처에 캠프장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4월 시리아 난민이 
처음으로 터키로 유입되었을 때 터키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환영하였고 이미 건설된 난민 캠프로 난민들을 수용하였다(정혜경 2016:23). 
                                                     




시리아 난민이 유입된 주변 나라는 터키,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이다. 터키는 총 25개의 난민촌을 건설하여 250만명을 수용하였고, 이라크도 총 
10곳의 난민촌에 25만명, 요르단은 총 5곳에 63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리하여 난민 캠프 
총 40 곳에 370만 명의 난민이 공식등록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식 난민촌이 없는 레바논에 
110만 명과 이집트에 12만 명의 난민이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2016:35). 
2015년에 들어서면서 주변국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이르렀고 난민들은 유럽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지중해를 건너 목숨을 건 항해를 감행하면서 발생한 한 어린아이의 
죽음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경향신문 2015b). 이에 비로소 유럽에서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80만명의 난민이 유럽 각국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잇달아 
발생하는 테러와 난민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난민에 대한 유럽 각국의 이견이 
나타나고 유럽은 난민 문제와 테러가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난민을 거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정혜경 2016:88).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 난민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시리아 
난민이 도착하여 공항에서 정부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보도는 한국도 시리아 사태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중앙일보 2015).22 
현대 시리아 난민의 이슈 
이 단락에서는 시리아 난민의 이슈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회적 이슈와 선교적 
이슈로 나누어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시리아 난민의 사회적 이슈 
시리아 난민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로는 첫째 난민의 수용 여부, 둘째 경제적 문제, 
셋째 인권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시리아 난민의 수용의 문제가 있다. 인근 국가로 피신하던 난민의 대열이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자 유럽으로 유입되고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2015년 
9월에 한 어린 소년의 죽음을 알리는 사진 한장이 전세계에 시리아 난민의 참상을 알리게 
되고 유럽을 위시하여 각국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지만 뒤이어 일어난 
2015년 11월의 파리 테러는 유럽의 최악의 테러가 되었고 분위기는 급작스럽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이 후 각국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찬반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재경일보 2015).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의 주장은 지구촌 시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적 자원, 문화적 다양성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내세우게 되는데 난민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범죄 및 테러의 위헙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한다(한국경제 
2015). 
둘째, 경제적 문제가 있다.  2013년 3월 유엔은 시리아 난민 조정관을 파견하고 난민 
캠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시리아 주변의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정부와 함께 
비정부기구(NGO)가 힘을 합쳐 3만명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불과 1년만에 50만명으로 
늘어난 난민을 돕기위해 국제 NGO가 동원되고 유니세프가 어린이 교육, 국제 식량 기구가 
구호를 담당하고, 국제의료단이 진료 업무를 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캠프 
거주자들은 매일 삼끼의 식사와 기본적인 생활 물품을 제공받으며 잘 갖추어진 시설에서 
지낼 수 있었다. 나중에는 현금 카드로 지불되어 본인 스스로 해결하게 하였다. 또한 
레바논을 위시한 캠프 밖의 난민도 구호 조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버린 수백만의 난민과 줄어든 원조 부족은 심각한 빈곤 현상을 
초래하였고 자국내에서의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귀국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3국으로 다시 난민의 길을 떠나는 것이 었으며 그것이 바로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이었다. 현지에 남아있는 난민의 빈곤도 심각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유럽을 떠돌고 있는 난민의 경제 문제는 세계인의 문제가 될 것이다(정혜경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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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권의 문제가 있다. 이것에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분의 문제가 삶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난민증을 받고 캠프에서 생활하는 자도 
생존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캠프 밖에서 신분 보장도 없이 주택과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난민의 삶은 기본 인권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2016:47).23  
그 다음 어린이의 교육 문제는 현지 학교에의 접근은 물론이고 따로 열리는 
캠프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더구나 생존을 위한 어린이들의 거리 구걸 및 노동 현장 
동원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보호벽이 사라진 여성의 조혼이나 인신매매, 폭력, 착취의 
문제가 있으며, 난민의 정서적인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 전쟁의 외상이나 충격,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난민의 수가 상당히 많이 조사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2016:84). 
시리아 난민의 선교적 이슈 
시리아 난민과 관련한 선교적 이슈로는 첫째 난민 수용에 대한 기독교적 자세, 둘째 
난민 선교의 기회, 세째 난민 선교의 구체적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난민 수용에 대한 기독교적 자세 문제가 있다.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로서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기독교 정신임을 안다면 생존의 문제에 빠진 난민을 위하여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함께 거주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기독교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연민을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그것은 테러와 범죄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부 담당자나 주지사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펴는 
인물들이 기독교인이며 그들이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언론이나 시민 
단체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그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반박이다. 그들의 
안보 위기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잘못된 것인가를 물으면서 멀리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23 캠프 수용인원은 10%에 불과하다(정혜경 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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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도 보호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하며 결국 난민의 수용 여부는 그 사회의 함의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기독일보 2015). 
둘째, 난민 선교의 기회가 있다.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하여 시리아인에게 
선교의 기회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다.  그간의 시리아는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중동에서 
가장 제한적인 나라 중의 하나였다.  특히 한국 선교사가 입국할 수 없는 나라로서 북한과 
수교국이었고 무슬림이 90퍼센트인 나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국민 절반이 난민의 
처지가 되고 인근 난민 캠프로 몰려오게 됨으로 자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레바논 선교 보고에 의하면 1,500,000 명에 이르는 시리아 난민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국제 공식 NGO만 95개가 넘는 단체들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회안에서나 
길에서 모슬렘 여인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통한 시리아 안에서 일어날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난민 발생을 선교의 기회로 알고 적극적인 선교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바울선교회 2016).  
셋째, 난민 선교의 구체적 실천이 있다. 현지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난민 사역에 대하여 기술하여 보면 당장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사업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구호와 긍휼을 펼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사역을 통한 문맹 퇴치, 여성 및 어린이를 위한 사역도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을 위한 헬스 케어 사역도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신앙 프로그램은 가장 왕성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난민 선교 센터를 운영하여 선교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선교사를 훈련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며 현지 교회의 참여와 




이제 이 장의 결론으로 시리아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몇가지 관점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현재 시리아의 상황은 아사드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알 카에다나 IS 같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공공의 적이 되어 그 세력을 
상실한 가운데 있고, 반정부군은 일부 지역에서 사수하고 있다. IS 격퇴를 계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였고 양국의 중재로 일부 휴전이 합의 되었다. 
이 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유럽 난민 사태를 보아서도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리아 내전을 종식 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천만이 넘는 난민이 되돌아 가고 그때에야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 것이다.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의 분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정부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할 지라도 
전쟁을 통한 국가 파괴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반정부군의 
지혜로운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지속되면 중동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가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 내지 
못한다면 서울에서도 시리아 난민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Jörg Michael 
2015:10.12). 
최근의 통계는 2억 5천만의 인구가 그들의 고향을 떠나 이동하는 인구로 
나타났다(Mandryk 2010:14). 이러한 때에 난민의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회인 것을 포착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난민을 
사용하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셨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현대 
선교 신학자의 관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Johnstone, Merrill 2016:47). 또한 복음주의 
이주자들의 경제적, 문화적 공헌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주로 인하여 생기는 충돌을 
넘어서서 역동적인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음을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Yoder 1961:19-21). 
이미 시리아 난민은 서울에 도착하였고 인천공항에서 대기중인 그들의 수용 
여부가 이슈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난민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난민을 통한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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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 사회의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에 한국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장에서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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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대구지역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선교의 방향과 구체적인 현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 
대구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과 함께 한반도의 
끝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한반도에서 빈번히 왕래하는 교차 지점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을 정주하여 살아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외부와의 접촉이 활발하지 
못하여 보수적인 기질이 강하다. 그러나 6.25 동란으로 인하여 북쪽으로부터 많은 
피난민들의 유입으로 정착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그들은 초기에는 
실향민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은 ‘이주민’에 해당한다는 증후는 없다. 
한국 사회에 외국인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이므로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가 왕래하기 시작한 지가 30여 년이 되었다. 그 
사이 대구에는 성서지역에 산업공단이 조성되어 산업 연수생 등으로 들어온 아시아인들 
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이후 인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마지막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인구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이민자를 불러 들이는 정책으로 연결 될 것이며 한국도 이민 국가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주민들과 함께 다문화를 이루고 살아야 할 미래에 
놓여있다 하겠다(박천응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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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 인구의 3.4퍼센트에 달하는 인구가 자신의 모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제 45차 총회에서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전 세계 이주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0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하였다. 지금 
유엔은 난민 문제의 포괄적 대응을 위해 ‘이주민 글로벌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7). 
그렇다면 본토인과 이주민 사이에 생기는 필연적인 문제를 숙제로 떠 안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대구에는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혼인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 이주민의 비율이 
1.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구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의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회의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컬 시대에 문화와 언어, 국민성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은 방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할 공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국일보 2017).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  
본 연구자는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그들은 복의 근원이된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그들의 영접 여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영접 여부가 된다. 구약 성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민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신약 
성서의 예수님의 말씀도 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보수성을 생각할 때 
앞으로 늘어나는 이민자들과의 충돌이나 배척의 분위기를 사전에 바꾸고 이러한 호의를 
통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룩할 때 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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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게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율법적인 의 
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영향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얻는 사실에 많이 부족한 한국 
교회,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대구 지역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이주민’ 선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이웃 
에게 긍휼을 베풀때에 칭의되는 것이며 그 긍휼의 대상은 가난한 자로 표현되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주민’은 지역 주민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 일 수밖에 없다.  
셋째, 선교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교회는 선교하 
는 공동체였고 운동이었다. 그러나 운동이 제도로 바뀌면서 그 활력을 잃어감으로 교회의 
침체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선교의 특성이 
나타난다면 교회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 다시금 부흥의 시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구 지역은 기독교 전래가 백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근대화 시기에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선교적 경험은 전무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선교를 통하여 경계를 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 교회 연합이라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방향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방향에 대하여 본 연구에 의거해서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인 고찰을 통하여 20세기의 교회에서 21세기의 변화하는 선교 교회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대구는 불교의 본산지인 동화사와 인근의 해인사 등 불교권의 
강한 영향과 유교의 본산인 안동 등 경북지역으로 둘러 싸여 있음으로 해서 새물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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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불교의 발전은 제도나 형식에서 교회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결국 교회도 하나의 종교가 되어 그들과 공존하며 경쟁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다. 
최근 조사된 종교의 호감도를 보면(한국 갤럽 2014) 불교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했어도 기독교 보다는 아직도 높다는 사실과 천주교의 상승과 호감가는 종교가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박천응 2016:28). 이러한 때에 교회의 
차별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 할 뿐 만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불러옴으로 이 지역에서 
차별성있는 종교로 지도적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포괄적 선교 개념의 적용이 필요하다. 선교를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것으로 
정의 할 때 우리는 지역적인 경계뿐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사상적 경계를 
넘어가는 선교적 의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대구 지역 교회의 동화사 땅 밟기 
행위라든지(경향신문 2010), 개신교 목사의 동화사 불경 훼손 및 종교 모독 행위 사건은 
(중앙일보 2012) 종종 있어왔던 정신 이상자의 훼손 행위로 간주하고 지나가기에는 도가 
지나치고, 만일 기독교인이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적대시하는 교회의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작업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맞아 상황화 신학을 
전개하며, 또한 좁은 의미의 구원을 뜻하는 영혼 구원에만 복음의 가치를 두는 교회 중심의 
‘복음화’ 선교와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여 사회운동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는 ‘인간화’ 선교의 양 극단을 잘 연합하여 ‘창조적인 긴장’을 통한 
21세기 대구 지역 특유의 선교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다. 대구 지역의 지금의 현실은 
‘인간화’ 중심의 사회 선교 단체들이 ‘이주민’ 선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복음화’ 중심의 
선교 단체들은 세계 선교를 지원하는 것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 최근 총회 
자료로 보고된 ‘이주민’ 선교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은 3개 노회 산하에서 12개의 
이주민선교 센터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회 홈페이지 2016:79). 그들의 사례 
발표에서 보여 지듯이 ‘이주민’ 선교는 개 교회의 비전에 따라 전개되거나 단체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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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원하는 등 이 지역 전체의 선교 운동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혹 선교가 
활발해 지면 개교회의 경쟁으로 인한 이주민 쟁탈이라는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이주민’ 선교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협력과 연대를 가져 올 수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요구된다. 레슬리 뉴비긴이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 시대에 
영국을 위시한 유럽 사회의 선교적 상황을 인식하고 ‘복음과 우리 문화 프로그램’ 운동을 
실시한 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Shenk 2015:35).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방안  
이 단락에서는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곧 닥쳐오는 한국의 인구 절벽 문제는 이주민 유인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산업 공단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대구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존의 차원에서도 이주민 유입 정책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구 지역이 이주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그 가치를 높여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 
인구의 문제는 단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결혼에 의한 출산 
장려 같은 근시안적 사고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 학자들은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산업화된 마지막 국가로 한국을 진단하고 있고 아래의 표는 한국이 
2018년에 그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이주민 정책 밖에 
없음을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여준다(한겨레신문 2015). 
그러므로 각 공장과 일터 마다 자리잡고 있을 이주민들을 위한 신앙 소그룹을 
형성하여 신우회 성격의 선교 활동이 필요하다. 그 소그룹은 얼마든지 넘쳐나는 이주민을 
조직적으로 도와주고 복음화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아래에 
언급되는 일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주민’의 정착을 돕는 첫번째 분야로 경제적 환경을 위한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직장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이 전제 되어야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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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노동 상담을 통한 지원과 법적 문제, 그리고 임금, 산업 재해의 문제 등은 
직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상황이다. 그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온 만큼 모국의 가족들 
에게도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임금으로 
해결 해야 할 것 중 생필품을 공급함으로서 그 무게를 줄여주는 방안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실직을 당한다면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주거 환경의 마련이 뒤 따라야 한다. 불충분한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심 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들이 자칫 게토화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방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 
일을 나설 수 있는 기관이 교회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사랑과 희생의 수고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는 그 지역을 천국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넷째, 교육과 관련된 사역이 필요하다. 아동들을 위한 교육으로 방과 후 공부방이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쉼터와 주민 센터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정착 과정을 돕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탈북 이주민이 하나원에서 
한국 사회 정착 교육을 이수하듯이 이들 외국 ‘이주민’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을 
알려주어 사회 생활에 지장 없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주민’과 본 주민들과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주민’ 수용 정책과 포용 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교회와 단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이민자 
수용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의 유익함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며, 지역 사회는 사회 
경제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미래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 기제로서 정부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 또는 시장 비영리 부문 등 다양한 세력과 조직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계망이나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양상을 총칭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다음백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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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수용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들의 정착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주자들이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한국에는 미국과 같은 영주권 제도가 없고 이민법이 
까다로워 불법 체류 하거나 부득불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허다하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다.24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가 국회에 진출하여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일하던 중 이러한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 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한겨레신문 2016).25 
이와 같이 선교에 있어서도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입하면 개교회 연합의 가장 기본 
단위인 시찰회에서부터 노회, 지역 연합 노회, 교단 연합 나아가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의 
지역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된다. 선교에 있어서도 이런 거버건스의 개념을 
연구하여 총회와 노회, 지역사회 선교 단체, 그리고 일반 성도가 함께 임하여야 할 것이다. 
 <표 2> 
 
대구 지역 이주민 선교하는 교회 명단 
(제100회기 이주민선교워크솝) 
 
번호 소속노회 기관 및 교회 명칭 담당자 주소 
1 경북노회 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 대구 달서구 용산로 5 
2 경북노회 구민교회 최미아 대구 달서구 용산로 6 
3 경북노회 대구이주여성인권상담소 우옥분 대구 달서구 용산로 7 
4 경북노회 대구남산교회 지은생 대구 중구 관덕정길 16 
5 경북노회 대구남산교회 중국어권 대구 중구 관덕정길 16 
6 경북노회 성동교회 최대진 경북 칠곡군 기산면 
7 대구동노회 경산벧엘교회 김재탁 경북 경산시 진량읍 
8 대구동노회 벧엘외국인근로자쉼터 진성근 대구 북구 읍내동 1366-1 
9 대구동남노회 이주민선교센터/평화교회 박순종 대구 수성구 지범로  
10 대구동남노회 이주민선교센터 서에스더 대구 서수 비산 6동 
11 대구동남노회 다문화가정상담소 이성수 경북 경산하양읍 동서리 
12 대구서남노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윤일규  대구 달서구 상인2동 
 
                                                     
24 한국에서는 F-5 비자가 영주권에 해당하지만 조건이 일반적이지 못하다. 
25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정용갑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정보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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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대구에는 지역별로 잘 배치되어 이주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에 집중하여 선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구의 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여 특수한 
교회가 특수 목회를 담당하는 가운데 이주민 선교를 한다는 관념을 넘어서야 한다. 통합측 
교단이 조금은 덜 보수적이라면 먼저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며, 대구 지역의 
이주민 관련 선교 단체의 연합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개 교회적인 
선교로 인한 중복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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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이 장에서는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얻어진 
교훈들을 요약 진술하고 그리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 다음의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요약  
본인은 이 연구를 통하여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방의 세계에 전하기위함 
인데, 현재 교회의 선교는 지역 주민의 선교에만 관심을 갖고 교회의 구성원 사역에 
주력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따라서 이웃과 세계로 나가야 할 하나님의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주민으로 와 있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인은 또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대구 지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와 종교적 영향 속에서 형성된 정서를 파악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읽어내는 중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적절한 선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인은 이 연구에서 대구 지역의 특성을 분지에 의한 고립과 보수적 기질로 보기도 
하는 한편 창의와 근면성, 예술적 기질, 그리고 인정과 의리, 장자적 책임의식을 가진 
가야의 유전적 인자도 있음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급변하는 환경들은 이러한 장 
단점들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선교의 상황에서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의사 소통을 통하여 장점을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본인은 ‘선교’의 성서적 측면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를 다룬 것으로, 선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불가분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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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향한 사랑이며 이러한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히 이주민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선교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큰 교훈을 주는 점이다. 
최근의 선교 신학의 동향에 의하면, 성경 해석학과 선교학 양자가 성경의 사회적 
위치가 ‘선교’라고 하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므로 성서가 선교적 
문서로서 읽혀져야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단편적인 조각으로서의 성서 
읽기나 교리적 교훈적 매뉴얼로서의 문서가 아니라 성서를(Bible)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Narrative) 읽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 관점을 달리 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롭고도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는 법적인 공의뿐 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정의가 있어야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음을 발견한다. 
특히 한국 교회의 강조점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어서 십자가를 
중심한 속죄적 의만 부각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정의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에서 나타나는 말씀도 ‘가서’에 강조가 있는 선교 
일변도보다는 ‘가르쳐 행하는’ 선교에로의 관점을 가져야 하며 또한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균형을 이룰 때 성경에서 나타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여야 한다 
본인은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의 선교신학 연구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와 선교를 구분하는 시대를 지나, 
선교 사역이냐 교회 사역이냐 하는 상충되는 상황과 갈등을 초극하고, 이제 교회의 본질이 
곧 선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 얻어진 열매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선교 단체에 남아서 사역을 하느냐 하는 갈등을 보였던 
간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선교 신학 연구에서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진술하였다.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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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뉴비긴은 구교, 신교, 오순절교회까지 
하나의 교회로 연합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선교를 위한 연합은 개교회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심한 한국 교회 특히 지역적으로 좁고, 개방성이 약한 대구 
지역에서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상가 지역 교회가 많은 상황에서 바로 옆 
건물에 들어서는 교회를 환영하며 선교를 위한 열린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 
본인은 시리아 난민 사태의 연구에서, 이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동시대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로서 바로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선교적 의도에 대한 실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국내에서의 타문화권 선교와 이주민 선교는 그 연구의 중요성이나, 실질적인 실천의 면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더 확대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선교학도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분야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대구 지역의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 대구 지역의 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관계를 원할히 하고 좀 더 사회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양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보았다. 서로를 불편해 하고 적대시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의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은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하여 이주민 유입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영주권 제도의 도입은 참으로 지역주민과 
이주민 양자에게 복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주민들이 잘 정착하기를 막연히 바라기 
보다는 그들이 정착하는데 무엇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이 이주민의 천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적인 면에서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국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글로컬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사회적으로 




본 연구자는 이제 이 연구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지금의 세계적 이슈는 ‘난민’ 이다. 한반도에서도 언제든지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 국경 지역에 50만명 규모의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난민촌 
건설에 대한 보도는 한반도에서의 난민 발생이 현실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때에 
특히 탈북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많은 선교적 영감을 제공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온 통일이요, 한국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요소로 작용될 것이며, 
향후 북한 주민들을 향한 선교의 첨병이 될 것이며 이러한 운동의 결과가 북한 주민을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선언하는 한국의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부분에까지는 깊이 다룰 수 없었음을 언급하며,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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